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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2021년 12월 4일(토)]

○ 11:00~12:00 상임이사회 (줌 접속 ID: 810 1780 6787)

○ 13:00~13:10 개회식 및 개회사 (줌 접속 ID: 944 202 6599)

○ 13:10~13:40 기조강연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 회고와 과제 모색, 최원회(공주대 명예교수)

○ 13:40~13:50 휴식 시간

○ 13:50~14:40 특별세션 1부

특별세션 1부 – 지역소멸 현황과 지방대학의 미래(발표 및 토론)

○ 14:40~14:50 휴식 시간

○ 14:50~15:35 일반세션 1부 1/2

일반분과 1 - 문화지리 (줌 소회의실)
일반분과 2 – 자연지리 일반 (줌 소회의실)

○ 15:35~15:50 휴식 시간

○ 15:50~16:35 일반세션 2부 1/2

일반분과 1 – 인문지리 일반 (줌 소회의실)
일반분과 2 – 지리학 일반 (줌 소회의실)

○ 16:25~16:45 휴식 시간

○ 16:45~17:35 특별세션 2부

특별세션 2부 – 인공지능(AI) 교육 지리학으로 날개달기(발표 및 토론)

○ 17:40~18:00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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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줌� 접속� ID:� 944� 202� 6599)

13:10~13:30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 회고와 과제 모색
최원회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특별세션� 1부� � 지역소멸�현황과�지방대학의�미래

13:40~14:30 특별세션 1부
좌장: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3:40~13:55]
지역소멸과 지역산학협력의 미래

정성훈(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3:55~14:10]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미래: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이재열(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4:10~14:30]
지역소멸과 지역생존의 경계에서 지방대학의 역할(토론)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 14:30~14:40 휴식

일반세션� 1부

14:40~13:25 일반분과 1 – 문화지리 (줌 소회의실)

좌장: 송원섭(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4:40~14:55]
광주 달빛마을과 안산 떗골마을의 고려인 마을

조주선(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정혜림(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류주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4:55~15:10]
뉴욕과 토론토 코리아타운 성장과정

류주현(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5:10~15:25]
수요시위를 통해 본 포스트식민 멜랑콜리아의 지리

이재연(켄터키대학교 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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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3:25 일반분과 2 – 자연지리 일반 (줌 소회의실)

좌장: 홍성찬(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4:40~14:55]
2차원 기반암 하상 발달모형을 이용한 단층지형 연구 적용 가능성

김동은(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조연구단)
     
[14:55~15:10]
지난 100여년 동안의 인간 활동이 토사 이동에 미친 영향

기신우(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김민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센터)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5:10~15:25]
낙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소유역에서의 중장기 토양
침식률 산출

김예원(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김민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센터)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 15:25~15:40 휴식

일반세션� 2부

15:40~16:25 일반분과 1 – 인문지리 일반 (줌 소회의실)

좌장: 조대헌(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

[15:40~15:55]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율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

김종근(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진백(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14:55~15:10]
교육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에서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 E2SFCA 기법을 활용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로의 접근성 분석

유동한(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5:10~15:25]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지자체 공간정보화 성숙도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오충만(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5:40~16:25 일반분과 2 – 지리학 일반 (줌 소회의실)

좌장: 조대헌(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

[15:40~15:55]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단층 노두의 형태적 특성



신원정(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김종연(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5:55~16:10]
중학생들의 도시에 대한 인식

장양이(대전장대중학교)
     
[16:10~16:25]
초한전쟁기 정형 전투(井陘之戰)에 대한 역사/군사지리학적 재해석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 16:25~16:35 휴식

특별세션� 2부� � 인공지능(AI)� 교육�지리학으로�날개달기

16:35~17:20 특별세션 2부
좌장: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16:35~16:50]
데이터 사이언스와 지리학

배선학(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6:50~17:05]
인공지능의 교육적활용과 지리교수학습전략

김민성(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7:05~17:20]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과 지리학/지리교육의 지향점(토론)

이동민(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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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줌 접속 ID(944 202 6599)

(13:10~13:40)



기조강연 연사 소개
최원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학력
  1973~1977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문학사

   1981~198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1990~1994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 주요 경력
   1994~2020 :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2020~현재 :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2001~2003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원 원장, 지역개발연구소 소장 
   2005~2007 : 한국지역지리학회 부회장 
   2006~2007 : 한국도시지리학회 회장 
   2011~2013 : 한국지리학회 회장
   2010~2012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장
   2013~2017 : 공주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

 # 주요 업적 (이 외 다수)
   최원회, 1996, “환경교과와 환경교육과의 출현이 지리교과와 지리교육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4(1), 59~72.
   최원회, 2003, “ICT 활용 지리수업을 위한 DB형 교수-학습 자료 개발”, 대한지리학회지   

   38(2), 275-291.
   최원회, 2012, “일제 식민지 근대도시 조치원의 출현요인, 도시체계상에서의 위상 및  도  

   시내부구조 형성과정”, 한국지리학회지 1(1), 99~123.
   최원회, 2012,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지리학회  

   지 1(2), 237~265.
   최원회, 2013, “태안반도 촌락형태 형성 및 변화의 특성”, 한국지리학회지 2(1), 41~71.
   최원회, 2013, “태안반도의 유사집촌 및 유사산촌에 관한 개관적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2(1), 73~122.
   최원회, 2015, “태안반도의 가촌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태안군의 가촌을 중심으로”, 한국  

   지리학회지 4(1), 85~118.
   최원회, 2016, “전통적 촌락 지역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홍성군 결성면을 사  

   례로”, 한국지리학회지 5(2), 155~180.
   최원회, 2017, “청양군의 지역정체성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6(2), 2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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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회고와 과제 모색 

최원회*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목차

1. 서언, 2.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회고, 3.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과제 모색, 4. 결언 및 제언

1. 서언

한국지리학회가 2011년에 출범하여 우여곡절 끝에 금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에, 학회 창립 10주년을 회고하고, 차후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지

리학회가 지난 10년간 수행한 학술활동을 학술발표와 학회지 논문 게재를 중심으로 개관하

고, 이어서 개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학술활동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차후 학회의 사회봉사활동 등의 과제에 관한 견해를 개진하고자 한다. 

2.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회고

1)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경과

(1)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창립선언 및 학회 정관 확정

① 발기인대회 개최: 한국지리학회 창립 의결

2011년 6월 18일에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운초우선교육관 204호실에서 가칭 한국지리학

회 발기인 공동대표 10명을 비롯해서 발기인 225명이 모여서 조성욱 교수(전북대학교 사범

대학 지리교육과)의 사회로 가칭 한국지리학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발기인대회에서는 발기인 대표의 인사말과 김종욱 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와 강

선보 교수(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서 발기인 대표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경과보고에 이어, 발기인 대표와 발기인 일동은 가칭 ‘한국지리학회’의 창립을 

의결하였다(한국지리학회, 2012b,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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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지리학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자료집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1, 표지.

<표 1> 한국지리학회 발기인대회 공동대표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강철성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이준선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김창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장우석 서울청담고등학교 교장

박승필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조성욱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박철웅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최원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유흥식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홍기대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1b, 6.

② 창립총회 개최: 창립 선언, 학회정관 확정 및 회장․감사 선출

〔창립 선언〕

가칭 ‘한국지리학회’ 발기인대회에 이어, 안재섭 교수(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의 사회로 열린 열린 가칭 ‘한국지리학회’ 창립대회에서는 우선 학회 창립선언문이 채택

되었는데, 이 창립선언문에는 학회 창립의 배경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한국의 지리학은 과거부터 지켜온 도식적이고 판에 박힌 관점과 설명이 지배하고 있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지 못하고, 에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알지 못하고, 

종합과 통섭이라는 지리학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린 지리학의 모습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

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의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지리가 아사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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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학문 지리학과는 무관한 남의 집일처럼 치부되고, 열정을 갖춘 실행보다는 구두선과 고답

적인 비평의 수준에 머물려는 풍토는 여전합니다(한국지리학회, 2011a, 3).”

위와 같은 학회 창립의 배경에서 학회 창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리학회는 에코 시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글로벌 지식 기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리학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건강한 미래를 가져올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한국지리학회, 2011a, 4).”

그리고, 위와 같은 학회 창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1a, 4-5).:

“한국 지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리학의 대중화 사업/ 

지역 및 도시 개발, 환경정책 증 지리학에 바탕한 다양한 국가정책 대안 제시/ 초, 중, 고, 

대학의 다양한 지리학 및 지리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연구의 특성화/ 학문지리와 학교지리

의 연계 강화와 네트워크의 구축”

 ;

〔학회정관 확정 및 회장․감사 선출〕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선언에 이어 한국지리학회정관이 심의 및 확정되었는데, 학회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및 제5장 재산 및 회계

의 총 5개 장과 총 28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학회정관은 2011년 6월 18일, 

2011년 12월 10일, 2012년 5월 12일 및 2012년 12월 15일에 각각 개정되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서는 학회정관에 의거하여 임기 1년(2011. 6. 18.-2012. 6. 17.)의 초대 

학회 회장으로 최원회 교수(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선출하고, 이와 더불어 임기 

2년(2011. 6. 18.-2013. 6. 17.)의 감사 2명으로 권종원 교육연구사(교육과학기술부)와 김영호 

교수(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선출하였다. 

이외에, 창립총회에선 한국지리학회 윤리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윤리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연구논문 관리규정, 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의 총3개 장 총12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2b, 155). 

(2) 제1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초대 임원 구성 확정, 학회지 편

집규정 제정, 창립기념 학술대회 개최 결정

2011년 7월 1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11년 제1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

회 연석회의에서는 초대 학회 임원 구성이 확정되었는데, 회장에 최원회 교수, 부회장에 김

창환 교수(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철웅 교수(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장우석 교장(서울청담고등학교), 조성욱(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및 홍기대 교수(광

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가 선출되었고, 이외에 상임이사. 이사, 부장, 차장, 및 간사가 

선출되었다.   

또한, 제1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한국지리학회지 창간호 발간과 관

련하여 발간 횟수 및 편집위원회 조직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한국지리학회지 편집규정이 

제정되었다. 학회지 편집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장 학회지 투고,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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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의 심사, 제5장 투고논문 작성지침 및 제6장 발행의 총 6개 장 및 총 15개 조와 부

칙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2012년 학회지 편집규정은 2012년 12월 15일, 2015년 11월 13일, 

2019년 11월 30일 및 2020년 12월 5일에 각각 개정되었다. 

이외에, 제1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2011년 12

월 10일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한국지리학회, 2012b, 156). 

(3) 제2차 임원회․상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학회의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및 로고 확정과 학회지 창간호 발간일 결정

2011년 12월 10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항공사진판독실에서 열린 2011년 제2차 임원회․상
임이사회․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학회의 홈페이지 주소(http://www.koreangeography.or.kr), 

이메일 주소(geography.akg@gmail.com) 및 로고(logo)가 확정되었고, 한국지리학회지 창간호

를 2012년 8월 30일에 발간하기로 결정했다(한국지리학회, 2012b, 157).    

(4) 역대 회장․부회장 내역 및 회원수 추이

① 역대 회장․부회장 내역

한국지리학회의 초대 회장은 최원회 교수(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회장은 김

창환 교수(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철웅 교수(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장우석 교장(서울청담고등학교), 조성욱 교수(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및 홍기대 교

수(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였는데, 이들은 제2대까지 이어서 임무를 수행했다. 제3대

에는 회장에 박철웅 교수, 부회장에 김창환 교수, 장우석 교장, 조성욱 교수 및 홍기대 교수

가 임무를 수행했다. 

제4대와 5대에는 회장에 김창환 교수, 부회장에 권상철 교수(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

육과), 서종철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교수) 및 조성욱 교수가 임무를 

수행했다. 제6대에는 회장에 조성욱 교수, 부회장에 안재섭 교수(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

교육과), 이간용 교수(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및 장동호 교수(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

리교육과)가 임무를 수행했다. 현재의 제7대에는 회장에 이상일 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회장에 안재섭 교수, 이훈정 및 장동호 교수가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한

국지리학회, 2012-2021a, 앞표지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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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지리학회 역대 회장 및 부회장

대 재임 기간
회장 부회장

성명(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1 2011. 6.18.- 2012. 6.17. 

최원회(공주대학

교 교수)

김창환(강원대학교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교수), 

장우석(서울청담고등학교 교장), 조성욱(전북대학교 

교수), 홍기대(광주교육대학교 교수)
2 2012. 6.18.-2013. 6.17.

3 2013. 6.18.-2015. 6.30.
박철웅(전남대학

교 교수)

김창환(강원대학교 교수), 장우석(서울불암고등학교 

교장), 조성욱(전북대학교 교수), 홍기대(광주교육대학

교 교수)
4 2015. 7.1.-2017. 6.30. 김창환(강원대학

교 교수)

권상철(제주대학교 교수), 서종철(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조성욱(전북대학교 교수)5 2017. 7.1.-2018. 12.31.

6 2019 1.1.-2020. 12.31.
조성욱(전북대학

교 교수)

안재섭(동국대학교 교수), 이간용(공주교육대학교 교

수), 장동호(공주대학교 교수)

7 2021. 1.1.-2022. 12.31.
이상일(서울대학

교 교수)

안재섭(동국대학교 교수), 이훈정(인헌중학교), 장동호

(공주대학교 교수)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2-2021a, 앞표지 이면.

② 회원수 추이

  한국지리학회의 회원수는 2017년에 166명(한국지리학회, 2017), 2019년에 181명(학회 총무

부 이메일 발송 자료)이었고, 2021년 현재 217명(학회 총무부 이메일 발송 자료)으로 증가되

어 있다.   

2) 학술활동의 성과

(1)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의 성과

① 학술대회 개최

〔최초의 학술대회: 2011년 동계 학술대회〕

  한국지리학회 최초의 학술대회는 2011년 12월 10일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및 사범대학 

10동에서 창립기념 학술대회로 열렸는데, 2건의 특별강연이 있었고, 3개의 특별분과와 4개

의 일반분과가 운영되었다. 7개의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는 총 44편이었다. 특별강연 2

건은 松本秀明 교수(東北學院大學 地域構想學科)의 “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よる巨
大津波と過去津波堆積物の分布範圍”와 田村俊和 교수(立正大學 地球環境科學部)의 “日本
の地理學における人工的地形改變の硏究”이었다. 

  3개의 특별분과는 특별분과 A(한반도 제4기 남부지역․중부지역의 환경변화와 인간활동: 

함안 성산산성과 조남산을 중심으로), 특별분과 B(지오파크 연구) 및 특별분과 C(지리학의 

양적 방법론의 진화: 계량지리학에서 지리공간분석으로)이었고, 4개의 일반분과는 자연지리

분과, 도시지리분과, 자연재해분과 및 지리교육분과이었다(한국지리학회, 2011-2021).



- 8 -

 

<그림 2> 2011년 동계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특별강연 강사들과의 기념촬영

자료 : 뉴시스통신사 www.newsis.com

주 : 교육정보관 101호실(좌측 사진) 松本秀明 교수(東北學院大學地域構想學科)와 田村俊和 교수(立

正大學 地球環境科學科)(우측 사진, 앞줄 좌측에서 순서대로 5, 6번째)가 특별강연을 하였다.

<그림 3> 2011년 동계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1c, 앞표지.

〔2012년 하계 학술대회 이후의 학술대회〕

  2011년 창립기념 학술대회 이후 학술대회는 매년 춘계·하계 및 추계·동계에 서울과 지

방에서 열렸는데, 2021년 추계학술대회에 이르기까지 총18회에 걸쳐 열렸다. 2011년 이래 

학술대회가 열린 대학은 서울대학교, 공주대학교, 고려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제주대학교 및 전북대학교의 9개 대학이다. 2013년 추계 학술대회

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2020년 추계, 2021년 춘계 및 추계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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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는 Covid-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한국지리학회, 2011-2021). 

<표 3>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개최 내역(2011-2021년)

개최 시기
개최 장소 비고

년월일 계
2011. 12. 10. 동계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사범대학 10동

2012. 5. 12. 하계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백제교육문화관
2012. 12. 15. 동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라이시움

2013. 11. 2. 추계 진주교육대학 교육문화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공동 주최

2014. 11. 15. 추계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15. 5. 30. 하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 11. 13. 추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

2016. 5. 28. 춘계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10-1동)
2016. 11. 19. 추계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2017. 5. 20. 춘계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17. 12. 2. 추계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2018. 5. 19. 춘계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2018. 12. 1. 추계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4호관

2019. 5. 18. 춘계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인문사회과학대학
2019. 11. 30. 추계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2020. 12. 5. 추계 비대면 온라인 개최
2021. 5. 29. 춘계 비대면 온라인 개최

2021. 12. 4. 추계 비대면 온라인 개최

자료: 한국지리학회, 2011-2021.

주 : 2013년 춘계 및 2014년 춘계 학술대회는 개최 여부 불명.

②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및 주제 구성

〔논문의 분야 및 주제 분류 기준(이기석·김영현, 1993)〕

  2011-2021년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및 주제 분류는 이기석·김영현(1993)이 편저한 

「한국지리논문목록: 1986-1990」에서 적용한 방법을 원용하였다. 이 방법은 개개 분야의 

중분류와 37개 소분류 체계를 적용한 것이며,학문적 분류라기 보다는 분류 편의상 적용한 

것이다(이기석·김영현, 1993, 목록을 펴내면서). 이러한 논문의 분야 및 주제 분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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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지리논문목록:1986-1990(이기석․김영현, 1993)의 논문 분야․주제 분류

분야 주제

Ⅰ. 서지류, 지리학

사 및 철학 일반 
1.서지류, 2.지리학사․방법론, 3.전기류 

Ⅱ. 자연지리학
4.지연지리학 일반, 5.지형학, 6.기후학, 7.생물지리학, 8.토양지리학, 9.수문학

(지하수, 용수 포함) 

Ⅲ. 인문지리학

10.인문지리학 일반, 11.문화․역사지리학, 12.인구지리학, 13.사회지리학(행태지

리학, 복지지리학 포함), 14.정치지리학(선거지리학 포함), 15.촌락지리학, 16. 

도시지리학, 17.경제지리학 일반, 18.농업지리학(낙농, 임, 어업 포함), 19.공업

지리학, 20.상업․유통지리학, 21.교통지리학

Ⅳ. 지리교육
22.지리교육학 일반, 23.지리교육과정, 24.지리교수․학습방법(지리교재연구 포

함), 25.환경교육, 26.사회과교육

Ⅴ. 지도학, 지역연

구 및 응용 

27.지도학, 28.항공사진판독, 원격탐사, 29.지리정보론, 30.지지, 지역연구, 31.지

역개발, 지역계획, 32.계량지리학, 33.관광지리학, 34.환경지리학, 35.답사보고, 

36.지명, 37.기타 

자료: 이기석·김영현, 1993.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구성〕

  2011년 12월 동계학술대회부터 2021년 12월 추계학술대회까지 열린 18회에 걸친 학술대회

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는 총 528편이었는데, 우선 이들의 분야 구성을 이기석·김영현(1993)

의 논문 분야 분류 방법에 의거해서 보면, 1위 인문지리학(202편, 38.3%), 2위 자연지리학

(144편, 27.3%), 3위 지리교육(103편, 19.5%), 4위 지도학, 지역연구 및 응용(73편, 13.8%), 5위 

서지류, 지리학사 및 철학 일반(6편, 1.1%)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1-2021).  

 

<표 5>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구성(2011. 12.-2021. 12.)

순

위
분야 수(편) 비율(%)

순

위
분야 수(편) 비율(%)

1 인문지리학    202   38.3 4 지도학, 지역연구 및 응용    73   13.8

2 자연지리학    144   27.3 5
서지류, 지리학사 및 철학 

일반 
    6    1.1

3 지리교육    103   19.5 - 계   528   100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1-2021.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주제 구성〕

  2011년 12월 동계학술대회부터 2021년 12월 추계학술대회까지 열린 총 18회에 걸친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총 528편의 논문들의 주제 구성을 이기석·김영현(1993)의 논문 분야 분류 

방법에 의거해서 보면, 상의 순위의 경우 1위 지형학(115편, 21.8%), 2위 문화․역사지리학

(70%, 13.3%), 3위 지리교육학 일반(48편, 9.1%), 4위 도시지리학(43편, 8.1%), 5위 지리교수․학
습방법론(지리교재연구 포함)(42편, 8.0%) 등으로 나타나고, 하위 순위의 경우 발표 논문이 1

편 이상 있는 것에 한정해서 보면, 25위 사회과교육/환경지리학(3편, 0.6%), 31위 지리학사․방
법론/지명(2편, 0.4%), 33위 서지류(1편, 0.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발표 논문이 전혀 

없는 주제도 있는데, 자연지리학 일반, 토양지리학, 상업․유통지리학 및 답사보고가 그것들이

다(한국지리학회, 2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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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주제 구성(2011. 12.-2021. 12.)

순

위
주제

수

(편)

비율

(%)

순

위
주제

수

(편)

비율

(%)

1 지형학 115 21.8 19 공업지리학 5 0.9
2 문화․역사지리학 70 13.3 19 지지,지역연구 5 0.9

3 지리교육학 일반 48 9.1 222 지리교육과정 4 0.8
4 도시지리학 43 8.1 22 지도학 4 0.8

5
지리교수․학습방법(지리교재연구 

포함)
42 8.0 23 항공사진판독, 원격탐사 4 0.8

6
사회지리학(행태지리학, 복지지

리학 포함)
29 5.5 25 전기류 3 0.6

7 기후학 21 4.0 25 수문학(지하수, 용수 포함) 3 0.6
8 기타 37 7.0 25 농업지리학(낙농, 임, 어업 포함) 3 0.6

9 인문지리학 일반 14 2.7 25 교통지리학 3 0.6
9 경제지리학 일반 14 2.7 25 사회과교육 3 0.6

11 관광지리학 13 2.5 25 환경지리학 3 0.6
12 지역개발, 지역계획 12 2.3 31 지리학사․방법론 2 0.4

13 지리정보론 9 1.7 31 지명 2 0.4
141 정치지리학(선거지리학 포함) 8 1.5 33 서지류 1 0.2

15 촌락지리학 7 1.3 34 지연지리학 일반 0 0
16 인구지리학 6 1.1 34 토양지리학 0 0

16 환경교육 6 1.1 34 상업․유통지리학 0 0
16 계량지리학 6 1.1 34 답사보고, 0 0

19 생물지리학 5 0.9  - 계 528 100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1-2021.

③ 학술대회 특별·기조강연 개최

  학술대회의 특별․기조강연은 2011년 동계, 2012년 하계, 2013년 추계, 2018년 춘계․동계, 

2019년 춘계․추계 및 2021년 춘계․추계 학술대회에 각각 개최되었다. 

  특별․기조강연의 강사로는 국외의 경우 松本秀明 교수(東北學院大學), 田村俊和 교수(立正
大學), Joseph P. Stoltman교수(Western Michigan Univ.), Narendra Raj Khannal 교수

(Tribhuvan Univ.), Heejun Chang 교수(Portland State Univ.)가 있었고, 국내의 경우 김만규 

교수(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고광민 연구원(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장호 교수(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준선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지리

교육과), 송언근 교수(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가 있었다(한국지리학회, 2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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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특별․기조강연 개최 내역

시기 장소
강사

주제
성명 소속․직위

2 0 1 1 

동계
서울대학교

松本秀明
東北學院大學 地域構想
學科 敎授

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よる巨
大津波と過去津波堆積物の分布範圍

田村俊和
立正大學 地球環境科學
部 敎授

日本の地理學における人工的地形改變
の硏究

2 0 1 2 

하계
공주대학교 김만규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

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GIS의 군사적 활용

2 0 1 3 

추계

진주교육

대학교

Joseph P. 

Stoltman

Professor of Western 

Michigan Univ.

Geographic Education for a 

Harmonious Global Society
Narendra 

Raj 

Khannal

Professor of Tribhuvan 

Univ.

Flood and Landslide Hazards in 

Nepal

2 0 1 8 

춘계
제주대학교 고광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

구원 연구원
제주도의 동과 서

2 0 1 8 

추계
강원대학교

H e e j u n 

Chang 

Professor of Dept. of 

Geography, Portland 

State Univ.

Geography in a New Er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Geographers

2 0 1 9 

춘계
공주대학교 장호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제4기 편년의 지표지형으로서의 단구

지형 연구

2 0 1 9 

추계
전북대학교 이준선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

대학 지리교육과 명예

교수

문화역사지리학 연구의 회고와 제언

2 0 2 1 

춘계 

비대면 

온라인
송언근

대구교육대학 사회과 

교육과 교수

교과내용학 전공자 입장에서 바라본 

지리교육의 현재와 미래: 지식의 자

기화를 중심으로 

2 0 2 1 

추계

비대면 

온라인
최원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회고와 과

제 모색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1-2021.

④ 학술대회에서의 포스터 발표 및 학술답사 개최

학술대회에서의 포스터 발표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린 2018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있었는데, 배선학․Heejun Chang 교수(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Dept. of 

Geography, Portland State Univ.)의 “도시 확장과 수해 피해의 상관관계 분석” 등 총 8건

이 전시되었다. 

학술답사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린 201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유일하게 있었는데, 

조성욱 교수(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안내로 이루어진 ‘덕진연못 답사’가 그

것이다(한국지리학회, 2011-2021).  

(2) 학회지 발간의 성과

① 학회지의 발간

〔학회지 창간호의 발간: 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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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학회의 학회지는 학회 창립 14여개 월 후인 2012년 8월에 창간되었는데, 공식 명

칭은 「한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로 하였으며, 초

대 편집위원장은 박철웅 교수(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편집부장은 신정엽 교

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였다. 이들을 비롯한 편집위원들은 학회지의 명칭, 

표지 디자인, ISSN 번호(2287-4739), 편집 형식, 연구윤리규정, 편집규정 등을 구비하는데 크

게 기여하였다(한국지리학회, 2012b, 156-157). 

학회지 창간호의 앞에는 부록으로 학회장의 ‘창간사’가 게재되었는데, 이에는 학회지의 

창간 목적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었다(최원회, 2012, 앞부록).:

“이번에 창간되는 한국지리학회지는 한국지리학회와 기존 지리학과 지리교육 학회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당면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적 변혁들을 주도하는데 선도적 역할

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지리학회지는 외적으로는 지리학과 관련 학문 간의 연계와 

균형, 그리고 내적으로는 지리학과 지리교육,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 자연지리학과 인문

지리학,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지리학 본질론과 지리학 방법론 간의 연계와 균형을 도모할 

것 입니다.” 

학회지 창간호에는 서태열 교수(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중등지리 교과서에서의 독도 및 동해 교육” 제하의 논문을 비롯해서 총 11편

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논문 총 11편의 주제는 지형학 2편, 인문지리학 일반 1편, 문화․역
사지리학 2편, 도시지리학 1편, 지리교육학 일반 1편, 지리교육과정 3편 및 지지․지역연구 1

편으로 구성되었다. 학회지 창간호의 분량은 논문과 부록(2011년 한국지리학회 소식, 2012년 

한국지리학회 소식, 한국지리학회 정관, 한국지리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지리학회지 편집규

정 등)을 합쳐서 총 175쪽에 이르렀다(한국지리학회, 2012a, 표지).   

<그림 4> 한국지리학회지 창간호(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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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2a, 표지.

〔학회지 제1권 제2호(2012년 12월) 이후의 발간〕

한국지리학회지는 이후 제1권부터 제4권까지는 매년 2개 호로 간행되었고, 제5권부터는 

매년 3개 호가 간행되어 2021년 11월 현재 통권 제 25호가 간행되었고, 총 4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제9권 제2호부터는 기존의 국제표준간행물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인 ‘ISSN 2287-4739〔Print〕’ 이외에 ‘ISSN 2733-8991〔Online〕’이 부여되었

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d, 앞표지). 한국지리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가 된 

것은 2015년 1월이었고, 등재지가 된 것은 2017년 1월이었다.  

② 학회지 게재 논문의 분야 및 주제 구성

〔학회지 게재 논문의 분야 구성〕

학회지 제1권 제1호(2012년 8월)부터 제10권 제2호(2021년 8월)에 이르기까지 총 25개 책

에 게재된 논문 수는 총 248편이었는데, 우선 이들의 분야 구성을 이기석·김영현(1993)의 논

문 분야 분류 방법에 의거해서 보면, 1위 인문지리학(115편, 46.4%), 2위 지도학, 지역연구 

및 응용(45편, 18.1%), 3위 자연지리학(43편, 17.3%), 4위 지리교육(42편, 16.9%), 5위 서지류, 

지리학사 및 철학 일반(3편, 1.2%)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는데(한국지리학회, 2012-2021d, 앞

표지), 이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분야 구성과는 일부 상이하다. 

<표 8> 한국지리학회지 게재 논문의 분야 구성(2012. 8.-2021. 8.)

순

위
분야 수(편) 비율(%)

순

위
분야 수(편) 비율(%)

1 인문지리학    115   46.4 4 지리교육    42    6.9

2
지도학, 지역연구 및 응

용
    45   18.1 5

서지류, 지리학사 및 철학 

일반 
    3    1.2

3 자연지리학     43   17.3 - 계   248   100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2-2021d, 앞표지.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

학회지 제1권 제1호(2012년 8월)부터 제10권 제2호(2021년 8월)에 이르기까지 총 25개 책

에 게재된 총 248편 논문들의 분야 구성을 이기석·김영현(1993)의 논문 분야 분류 방법에 의

거해서 보면, 상위 순위의 경우 1위 문화지리학(35편, 14.1%), 2위 지형학(29편, 11.7%), 3위 

도시지리학(27편, 10.9%), 4위 사회지리학(행태지리학, 복지지리학 포함)/지리교수학습방법(지

리교재연구 포함)(16편, 6.5%) 등으로 나타나고, 하위 순위의 경우 게재 논문이 1편 이상 있

는 것에 한정해서 보면, 21위 인구지리학, 21위 공업지리학/지명(2편, 0.8%), 25위 전기류/지

도학(1편, 0.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d, 앞표지).  

또한, 발표 논문이 전혀 없는 주제도 있는데, 서지류, 자연지리학 일반, 토양지리학, 수문

학(지하수, 용수 포함), 상업·유통지리학, 교통지리학, 환경교육, 사회과교육, 항공사진판

독·원격탐사, 지리정보론 및 답사보고가 그것들이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d, 앞표지). 이

러한, 학회지 주제 구성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주제 구성과는 부분적으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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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한국지리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2012. 8.-2021. 8.)

순

위
주제

수

(편)

비율

(%)

순

위
주제

수

(편)

비율

(%)

1 문화․역사지리학 35 14.1 18 계량지리학 3 1.2
2 지형학 29 11.7 21 지리학사․방법론 2 0.8

3 도시지리학 27 10.9 21 인구지리학 2 0.8

4
사회지리학(행태지리학, 복지지

리학 포함)
16 6.5 21 공업지리학 2 0.8

4
지리교수․학습방법(지리교재연구 

포함)
16 6.5 21 지명 2 0.8

6 지리교육학 일반 15 6.0 25 전기류 1 0.4

7 인문지리학 일반 13 5.2 25 지도학 1 0.4
7 환경지리학 13 5.2 27 서지류 0 0

9 기후학 11 4.4 27 지연지리학 일반 0 0
9 지리교육과정 11 4.4 27 토양지리학 0 0

11 지역개발, 지역계획 9 3.6 27 수문학(지하수, 용수 포함) 0 0
12 정치지리학(선거지리학 포함) 8 3.2 27 상업․유통지리학 0 0

13 지지,지역연구 6 2.4 27 교통지리학 0 0
131 관광지리학 6 2.4 27 환경교육 0 0

15 경제지리학 일반 5 2.0 27 사회과교육 0 0
15 기타 5 2.0 27 항공사진판독, 원격탐사 0 0

17 촌락지리학 4 1.6 27 지리정보론 0 0
18 생물지리학 3 1.2 27 답사보고, 0 0

18 농업지리학(낙농, 임, 어업 포함) 3 1.2  - 계 248 100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2-2021d, 앞표지.

③ 학회의 역대 윤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조직

〔윤리위원회 조직〕

학회의 연구윤리를 다루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면, 2011년 6월 18일

-2013년 6월 17일 기간에는 조성욱 교수(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위원장, 홍기대 

교수(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가 부위원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고, 2013년 6월 18일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는 홍기대 교수가 위원장, 김만규 교수(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대학 지리학과)가 부위원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권상철 교수(제

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위원장, 이의한 교수(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부위원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홍기대 교수는 2011년 6월 18일-2013년 6월 17일 기간에는 부위원장, 2013년 6월 

18일-2020년 12월 31일 기간에는 의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회 연구윤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b, 뒷표지 이면).       

<표 10> 한국지리학회 역대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재임 기간
위원장 부위원장

성명(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2011. 6. 18.-2013. 6. 17.   조성욱(전북대학교 교수)   홍기대(광주교육대학교 교수)

2013. 6. 18.-2020. 12. 31.   홍기대(광주교육대학교 교수)   김만규(공주대학교 교수)
2021. 1. 1.-2022. 12. 31.   권상철(제주대학교 교수)   이의한(강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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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2-2021b, 뒷표지 이면.

〔편집위원회 조직〕

학회지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역대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장을 보면, 2011년 

6월 18일-2013년 6월 17일 기간에는 박철웅 교수(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편집

위원장, 신정엽 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편집부장, 2013년 6월 18일-2015년 

6월 17일 기간에는 조성욱 교수(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편집위원장, 신정엽 교

수가 편집부장, 2015년 7월 1일-2018년 12월 31일 기간에는 권동희 교수(동국대학교 사범대

학 지리교육과)가 편집위원장, 신정엽 교수가 편집부장,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기간에는 이상일 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편집위원장, 김감영 교수(경북대

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편집부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정엽 교수가 편집위원장, 김감영 교수가 편집부장의 직무를 

각각 수행해 오고 있다(한국지리학회, 2012-2021c, 뒷표지 이면). 특히, 신정엽 교수는 2011

년 6월 18일-2018년 6월 30일 기간에 편집부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회지를 창간하고, 학

회지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2015년 1월)와 등재지(2017년 1월)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

다.  

<표 11> 한국지리학회지 역대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장

재임 기간
편집위원장 편집부장

성명(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2011. 6. 18.-2013. 6. 17. 박철웅(전남대학교 교수)

신정엽(서울대학교 교수)
2013. 6. 18.-2015. 6. 30. 조성욱(전북대학교 교수)

2015. 7. 1.-2017. 6. 30.
권동희(동국대학교 교수)

2017. 7. 1.-2018. 12. 31.

2019. 1. 1.-2020. 12. 31. 이상일(서울대학교 교수)
김감영(경북대학교 교수)

2021. 1. 1.-2022. 12. 31. 신정엽(서울대학교 교수)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2-2021c, 뒷표지 이면.

3. 한국지리학회 창립 10년의 과제 모색

1) 학술활동 측면의 과제 모색

(1) 기존 활성화된 연구주제에서 지리학의 본질 추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리학의 본질’(nature of geography)은 지역, 공간 및 환경 연구

이고, 그의 요체는 ‘지역의 보편성(법칙성)과 특수성(고유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평상시 

지리학 연구활동에서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과제는 ‘지리학의 본질’을 충실히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활성화된 연구주제인 문화․역사지리학, 지형학, 도시지리학, 경제지리

학, 지리교수․학습방법, 지리교육학 일반 등의 연구에서 지리학의 본질을 지나치게 이탈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리학 연구에서 지리학의 본질 이탈은 연구주제의 심화를 위한 유관 학문들과의 학제적 

접근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지리학 연구에서 연구주제의 심화를 위한 학제적 접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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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지리학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지리학 주도의(지리학 중심의) 학제적 접근을 하거나 

최소한 학문간 균형적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리학의 본질을 망각한채로 학제적 접

근이 이루어질 때 지리학과 유관 학문들과 경계가 허물어진다. 지리학 연구에서 지리학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 즉 지리학의 본질(지역․공간․환경 연구)을 추구할 때 지리학이 정상

과학(定常科學, normal science)으로서의 과학적 보편성을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주지하는 하는 바와 같이 지리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의 복이원성’(復
二元性, double dualism)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리학의 복이원론성의 이해를 

위해서는 지리학사, 지리철학, 지리사상, 지리학방법론 등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리학의 복이원성의 이해에 있어서 핵심은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의 관계구조에

서 계통지리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지리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지역지리학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통지리학 연구가 다시 이루어지는 순환과정을 거쳐서, 결국 계통

지리학과 지역지리학 간에 균형적 성장과 선순환적 상호상승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지리학 연구의 기본구조에 의거하지 않은채 지리학 유관 학문들과의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질 때 지리학 본질의 이탈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리학의 일부 하위 주제들의 연구가 부진하거나 소멸하는 일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들은 앞에서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한국지리학회지 게재 논문

의 주제 구성을 분석하여 드러난 바 있는데, 학술대회 발표 논문 주제 구성에서 지리학 하

위 주제들의 일부 연구가 부진하거나(서지류, 지명, 지리학사․방법론, 환경지리학 등의 경우) 

소멸된(全無한)(자연지리학 일반, 토양지리학, 상업․유통지리학, 답사보고 등의 경우) 것이 그 

사례이고,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에서 지리학 하위 주제들의 일부 연구가 부진하거

나(지도학, 전기류, 지명, 공업지리학, 인구지리학 등의 경우) 소멸된(서지류, 자연지리학 일

반, 토양지리학, 수문학, 상업․유통지리학, 교통지리학. 환경교육, 사회과교육, 항공사진판독․
원격탐사, 지리정보론, 답사보고 등의 경우) 것이 그 사례이다. 

더 나아가서, 지리학의 본질 추구는 지리교육학 연구 및 지리교육활동(지리교육과정 내용

구성 및 지리교수․학습․평가)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지리학 연구의 결과로 추출(선

정, 정립)된 ‘지리개념’과 ‘지리연구방법’을 교수학적(敎授學的)으로 각각 변환한 ‘지

리기본개념’ 및 ‘지리탐구방법’을 지리교육학 연구와 지리교육활동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지리학과 지리교육(학) 간의 연계는 양자 간에 지리(기본)개념과 지리연구(탐구)

방법의 공유가 이루어질 때 비로서 가능하고, 특히 지리교육(학)의 성공적 수행이 가능해진

다. 

(2) 부진 및 소멸 연구 주제의 활성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에서 연구

가 부진한 것(전무한 것을 제외한 하위 10위의 것)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경우 사회과교

육, 환경지리학, 지리학사․방법론, 지명, 서지류, 항공사진판독․원격탐사, 전기류, 수문학(지하

수, 용수 포함), 농업지리학(낙농, 임, 어업 포함), 교통지리학 등이 있고, 학회지 게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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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인구지리학, 공업지리학, 지명, 전기류, 지도학, 촌락지리학, 생물지리학, 농업지리학

(낙농, 임, 어업 포함), 계량지리학, 지리학사․방법론 등이 있다. 

또한, 연구가 전무하여 소멸한 것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경우 자연지리학 일반, 토양지

리학, 상업․유통지리학, 답사보고 등이 있고, 학회지 게재 논문의 경우 서지류, 자연지리학 

일반, 토양지리학, 수문학(지하수, 용수 포함), 상업․유통지리학, 교통지리학, 환경교육, 사회

과교육, 항공사진판독․원격탐사, 지리정보론, 답사보고 등이 있다. 

위와 같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에서 드러난 부진 및 소

멸 주제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 및 재생이 시급하다. 특히, 지도학, 지리학사․방법론, 계량지

리학, 촌락지리학, 농업지리학 등의 주제들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데, 이에 관해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학〕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도학(cartography)은 지리학 연구의 기초 및 기반이다. 지도학의 경

우 지도투영법(projection method)을 중심으로 한 수학적 지도학, 기초통계․항공사진․원격탐사

를 통한 자료 획득, 통계지도 제작, 지도 디자인과 지도 제작(컴퓨터 지도 제작 포함)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수학적 지도학 차원의 지도투영법 연구가 중요하다.  

〔지리학사․방법론〕

지리학사․방법론은 지도학과 더불어 지리학 연구의 또 다른 기초 및 기반이다. 지리학사․
방법론 중에서 특히 지리학사 부분은 연구가 극히 부진한데, 지리학사는 지리사상, 지리철

학 등과 연계되어 좁게는 지리학방법론에, 넓게는 인문지리학 및 자연지리학 전반의 기초가 

되고, 궁국적으로는 지리학 연구에서 지리학 본질 인식 및 추구의 선행적 기반이 된다. 

〔계량지리학〕

계량지리학은 과학적 지리학 연구의 기초 및 기반이다. 이러한 계량지리학 연구는 기존의 

‘지리통계학’(地理統計學) 차원을 넘어서 ‘지리학 양적 방법론의 진화 차원’에서 ‘지

리공간분석론’(地理空間分析論, geo-spatial analysis)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촌락지리학 및 농업지리학〕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리학에서 ‘도시와 촌락’은 ‘이원적 인문지역’(二元的 人文地
域)으로서 양자는 상호의존적이므로, 양자의 연구는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국내에서 촌락과 그의 기반기능으로서의 농업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즉 촌락지

리학 및 농업지리학 연구는 부진하거나 소멸된 상태이다. 따라서, 촌락지리학 및 농업지리

학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한국에서 촌락지리학의 경우 역사시대 촌락의 발달(발생과 진화) 연구가 시급하다. 즉,  

현대촌락의 원형으로서 근대촌락(주로 일제강점기 촌락), 그리고 근대촌락의 원형으로서 근

대이전촌락에 대한 연구가 각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촌락지리학 연구에서 농업의 지리적(공간적) 전개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농업지리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촌락지리학에 대한 이해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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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구성에서 구가 부진 및 소멸 상태로 나

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활성화된 연구주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제로서 ‘지지, 지역연구’와 ‘기후학’이 있다. 이들에 대한 활성화

도 필요하다.   

〔지지, 지역연구〕

지지, 지역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학의 본질 추구와 관련하여 계통지리학과 지역지

리학의 균형적 성장 및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중요하고, 동시에 지리교육의 주요한 

기초기반으로서 지역지리의 제공 출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지지, 지역연구는 지역계층(지역수준)별 연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지지, 지역연구에서 지역계층 중 하위계층에 해당되는 기초지역(동․리 및 자연

마을 수준의 지역)의 연구가 누락되거나 소홀히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지역은 인

간 일상생활의 준거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 지지, 지역연구에서 초․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연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지, 지역연구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관계 

인식과 관련하여 한국지리의 세계지리적(세계지리 차원의) 보편성(일반성)과 세계지리적 특

수성(차이성)을 파악하는데까지 진전될 필요가 있다.   

〔기후학〕

기후학 연구는 자연지리학, 특히 기후지형학, 생물지리학 연구의 기초가 되므로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학 연구는 대기과학(大氣科學)의 이론과 방법에 기반한 동기후학(動氣候
學)과 미기후학(微氣候學)에 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제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부진한 연구주제로서 최근 새로이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고고지리학(考古地理學, 

archeologicaI geography)의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고고지리학〕

고고지리학은 주로 유적·유물 등에 의해서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의 지역적 특질(地域的 
特質)을 해석·복원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고고지리학은 지리학 내의 자연지리학(지형학, 기

후학, 생물지리학〔화분분석〕등), 인문지리학(문화․역사지리학, 촌락지리학 등) 및 GIS가 통

합적으로 접근되고, 지리학과 비지학(非地理學: 지질학, 생물학,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등)

이 통합적으로 접근되고 있어서 지리학에서 학제적(융합적) 접근의 가능성이 큰 주제 중의 

하나이다.

(3) 최근의 사회변화와 관련되어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내지 주제의 연구 지원

기존 사회변화의 주요 동인(動因)이었던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인본화에 이어 최근 새로

운 사회변화의 동인으로 급속히 그리고 대규모로 등장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분야 내지 주

제들을 지리학과 지리교육에 신속히 도입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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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정보기술 및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른 빅데이터(Big Data) 및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표준적 질서로서 경제위기 이

후 5~10년간의 세계경제의 특징으로 자리잡은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한 뉴노멀(New Normal) 연구, 산업화, 도시화 등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인

류세(人類世, Enthropocene) 연구, 사회를 읽는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네트워크 접근, 특히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 theory)과 자연-사회 연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지리

(geography of networks)의 연구, ‘네트워크의 현대 메트로폴리스 형성 방식’(How 

Networks are Shaping the Modern Metropolis)과 관련한 연계도시(連繫都市, connected city)

의 연구

또한, 위와 같은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중등학교에서 곧 시행 예정인 개정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이 초․중등학교 지리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 

및 지원도 필요하다.   

2) 사회봉사 측면의 과제 모색

지난 10년간 학회가 학회의 기본적 여건으로서 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을 중심으로 

한 학술활동에 진력하느라 학회의 사회봉사는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새로운 10년을 

맞아 학술활동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봉사는 정

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자문 및 연구,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사회 및 지리 교육과정 

개정에의 참여, 사회 및 지리 교과서 편찬 및 검정에의 기여, 초․중등학교 사회 및 지리 교

육 현장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활동 개선에의 기여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3) 기타 측면의 과제 모색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회원수 증대, 기금 형태의 

재정 확보, 국제적 지리학회 및 주요국 지리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 등에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언 및 제언

〔학술활동〕

한국지리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개관하

였고, 그 결과, ‘연구가 활성화된 분야 및 주제’와 ‘연구가 부진하거나 소멸된 분야 및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가 활성화된 분야 및 주제’는 지리학의 본질 추구에 더욱 충실하면서 지리학 유관 

학문들과의 학제적 접근 내지 융합적 접근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연구가 부진하

거나 소멸된 분야 및 주제’는 연구의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

가 부진하거나 소멸된 분야 및 주제’ 중 지리학의 기초기반에 해당되는 지리학사·방법론, 

지도학, 기후학, 계량지리학 등에 대한 연구는 크게 증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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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로운 사회변화의 동인으로 최근 급속히 대규모로 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

지능, 뉴노멀, 인류세, 네트워크 접근, 연계도시 등과 이러한 변화들과 관련하여 국내의 중

등학교에서 곧 시행 예정인 개정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에 관한 연구도 시급하다.

이외에, ‘주요한 인간 존재의 기반으로서 촌락과 농업의 지리적 접근에 관한 촌락지리학 

및 농업지리학 연구’, ‘지리학 본질 추구와 지리교육과정의 원천으로서 지지, 지역연구’,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간의 통합(융합) 및 지리학과 비지리학 간의 통합(융합)이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는 고고지리학 연구’ 등이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지리학 연구는 전체적으로는 계통지리학, 지역지리학 및 지리교육 

간에 균형적 성장 및 선순환적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부분적으로는 계통지리학 내에서 자연

지리학 및 인문지리학 간, 지역지리학 내에서 한국지리 및 세계지리 간, 지리교육 내에서 

지리교육학 및 학교지리 간에 각각 균형적 성장 및 선순환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간행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에서 간헐적으로 열리던 기조․특별강연을 정례화하고, 학

술대회 개최지 일대에서의 학술답사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회지 발간의 경우 특

집 논문을 자주 기획하여 게재하고, 서평 및 학회소식의 게재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리학회가 앞에서 개진된 과제들과 제언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2011년 학회 창립선

언서와 2012년 학회지 창간사에서 밝힌 목적과 현재의 학회가 학회 홈페이지에서 표방하고 

있는 2대 슬로건인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한국지리학회”와 “세계적 수준의 지리학 및 지

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      

〔사회봉사 및 기타〕

  새로운 10년에는 지난 10년간 학회의 학술활동 기반을 구축하느라 소홀했던 사회봉사에 

적극 나사서 정부, 기업, 교육당국, 초․중․등 학교현장의 요구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야 할 것이다. 학회의 새로운 10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성과 기반 위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

기 위해서 학회의 사단법인화, 회원수 증대, 재정 확보, 국제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지리학회는 한국 지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가히 무모한 일들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한국지리학회는 이

후 10년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지리학회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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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한국지리학회 창립선언문(2011년 6월 18일)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1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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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지리학회 창립선언문(2011년 6월 18일)(계속)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1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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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지리학회 창립선언문(2011년 6월 18일)(계속)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1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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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지리학회 창립 발기인 공동대표 및 명단(2011년 6월 18일)

자료 : 한국지리학회, 2011b,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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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지리학회지 창간사(2012년 8월 31일)

자료 : 최원회, 2012, 앞부록.



특별세션 1부
- 지역소멸 현황과 지방대학의 미래 -

줌 접속 ID(944 202 6599)

(13:40~14:30)



- 29 -

지역소멸과 지역산학협력의 미래

정성훈*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 서론 : 인구 통계적 내러티브

내러티브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기승전결로 구성된 줄거리’를 뜻하며

(위키백과), 특히, 여기에는 ‘명확한 결말’이 존재한다(나무위키). McPartland(1998)는 지리

학에 있어서 이러한 내러티브적 사고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의 발달, 지역정서

에 대한 공감적 이해 등에 근본적인 토대를 두고 있어서 지리 교수-학습에 있어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조철기, 2018). 최근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경제적 현상에 대

한 내러티브가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바이럴 내러티브)되면서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로버트 쉴러, 2021).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감사원의 자료에 나타난 지역 소멸 통계에 대한 인구 통계적 내러티

브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명확한 결말’이 존재한다(감사원, 2021). 즉, 우리나라 

인구를 50∼100년간(2067∼2017년) 장기적으로 추계해보면, 인구피라미드가 2017년 항아리 

형태에서 100년 후인 2117년에는 팽이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명확한 결말이다. 여기에 수치를 제시하면 이 결말의 

해피 엔드(우리나라 총인구 2017년 5,136만 명 → 2117년 1,510만 명)를 볼 수 있게 된다. 

자료 : 현 수준의 출산율,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통계청 추계

<그림 1> 인구피라미드의 변화(2017∼2117년)

출처 : 감사원(2021).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주도형 지역산학협력의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심

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소멸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

역소멸에 대한 경제지리적 내러티브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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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캠퍼스 혁신파크와 같은 캠퍼스 산학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산학협력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경제지리적 내러티브

 지역소멸의 결말을 대학 중심으로 살펴보면, ‘확실한 결말’은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에

서 고등교육의 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2021년 현재 전국 어디에서 공부하더라도, 수능 등

급이 아무리 낮아도 수험생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수도권으로 향한

다. 최근에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한 학과에서 신입생들의 등급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입학 정원 30명을 기준으로 하는 학과의 경우, 20명까지는 예

년 등급을 유지하면서 입학생이 들어왔고, 나머지 10명은 예년보다 5∼6등급이 낮은 학생들

로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말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는 더욱 더 커지게 되며, 입학생의 남‧북방한계선이 수도권 영역으로 한정될 것이

다. 이는 혁신성장 기업의 남‧북방 한계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더욱 웃픈 현실을 반영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강호제‧류승한‧서연미‧표한형, 

2019)을 제시한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고용‧연구개발‧매출 성장을 

함께 달성하는 809개의 혁신성장기업 입지분포에는 남‧북방한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북방한계선은 서울 중구‧종로구이며, 남방 한계선은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 북구이고, 서쪽과 

동쪽의 한계선은 각각 안산반월, 성남 중원구 사이다. 확실한 결말을 지닌 경제지리적 내러

티브들이다.

 통계청의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통계청, 각 년도), 192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1,900만 명

(합계 출산율 6.59)이었다. 이는 약 200년 후인 2117년 추계인구인 1,510만 명보다 많은 인구

이다. 현재 우리는 바이럴 내러티브로 회자되고 있는 약 20년 후 인구 4,000만 명의 시대를 

이미 1985년에 경험했다. 그렇다면, 과거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1985년 당시 우리나라는 비록 군부독재시기였지만, 청장년층 인구의 강한 버팀목과 함께 3

저 호황 국면에 들어서면서, 1960년 이후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2차 경제 도약의 시기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이촌향도에 따른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고민했던 

시기였고, 1984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OECD 평균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던 

시기로,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명확하지만 비극적인 

결말(우리나라 총인구 2117년 1,510만 명)’인 조선시대 말기로의 회귀를 고민한 시기는 아

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역소멸 위기는 부정적인 결말을 예측하고도 방치한 인재(人災)

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부터는 인재(人災)를 줄일 수 있는 인재(人才)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의 명확한 결말이 어차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정치적 야심가들이 원하는 ‘큰 것 한 방’의 정책은 이미 노무현 대

통령 시절에 이루어 졌다. 조금 늦긴 했어도 이 정책의 기조는 매우 타당한 처방이었다. 이

제는 가랑비에 젖은 옷을 천천히 말려야하는 점진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몇 가지

를 제안해 본다.

 먼저,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정책의 확대이다. 즉, 기업

의 동‧서‧남‧북방 한계선을 확대시키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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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필요하다면, 비수도권은 수도권 보다 더 높은 강도의 규제완화와 입지 이전 기업에 대

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한 예로, 필자는 혁신성장기업의 유치를 위해

서 비수도권 지역에 수도권보다 강도가 높은 ‘특허박스 제도’[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

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문은희, 2018; 양금희 의원 대표 발

의, 2021)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를 담당하는 전담 조

직과 그 공무원들에 대한 파격적 대우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내부 자료와 전문가 

인터뷰에 의하면, 전락북도는 지난 2004∼2021년 현재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전국 최고였다. 

이는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손품과 발품을 팔면서 이뤄낸 성과인 것이다. 즉, 남방 한계선을 

남쪽으로 더 확장시킨 것이다. 인재(人才) 등용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MZ세대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조건을 개선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조성철, 2020. 9. 7., 국토

정책 Brief.)을 제시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의 청년들은 도시내부 공간에

서 학습과 산업이 연관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휴먼웨어 위주의 복합공간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자기표현의 시대였다면, 5차 산업혁명은 자아실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발전을 통한 성장 동력과 함께 점점 인간과 인간성

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됨을 의미한다. 작고하신 이민화 교수의 통찰력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공간의 과감한 개방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학 소유자들의 땅 장사형 

사업 참여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수도권 지역을 살리겠다는 좋은 취

지로 실행했던 지역산학협력 사업은 일부 부실대학의 퇴출을 막는 정책적 폐해를 낳기도 했

다(정성훈‧류승한‧황인균‧문승희, 2006). 대학 공간은 대체로 도심에 입지해 있으며, 청년들이 

휴먼웨어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공간이다. 이를 건전한 인재(人才)와 기업 육성의 

터전으로 삼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교육부‧중기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과 같은 사업의 지속과 산업부의 캠퍼스 산학융합지구(기존 사업 조정), 대학 기반의 경제자

유구역(U-FEZ, University-Free Economic Zone) 조성(기존 사업 조정) 등의 기존 사업의 조

정을 통한 새롭고 적극적인 인재(人才) 유인책이 필요하다. 

3. 대학-지자체 연계형 지역산학협력의 필요성

 2019년 8월 29일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인 ‘캠퍼스 혁

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대학으로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부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은 대학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

지로 지정하고, 단지내 기업입주 시설 신축 지원, 정부의 산학연협력사업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 등에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교육부, 국토교

통부, 중소벤처기업. 2019. 8. 29. 보도자료). 이번 사업 공모에는 총 32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10대 1을 상회하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3개 부처가 협

력하면서까지 대학에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대학들은 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

하여 공모에 열정적 으로 참여했을까?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은 대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

는 기업에 대한 혁신지원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산업입지의 변화이다. 굳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논하지 않더라도, 2000년대 이후 산업입지 선호지역이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변해

오고 있다. 이는 우리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다. 즉, 디지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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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후 기업유형은 협업형 소기업 중심의 혁신형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 기업에서는 

창의‧협동형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가장 적합한 공간 유형인 입지적 특성은 도

심이라는 것이다. 도심에 기업이 입지해 있으면, 생산, 지원, 문화 등 다양한 복합시설들이 

집적해 있는 혜택을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

대에는 기업혁신과 기술혁신이 공간혁신과 결합되어야 경쟁력 확보와 증진이 가능함을 시사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가장 적합한 입지가 도심에 입지한 대학의 유휴부지이다.

 이와 함께 대학들의 참여 동기는 캠퍼스 내부에서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산

학협력에 대한 필요성 증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2019년 교육부 자료 기준 2014년 대학 

입학생 12만 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대학이 지니고 있는 유휴부지 활용 등을 들 수 있

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교가 실리콘밸리의 기적을 이끌었던 것처럼, 

정부가 선정한 대학들이 캠퍼스 혁신파크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대학이 지역 성장을 이끈 사례는 세계적으로 많다. 사실 국내에서도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 사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면, 대학이 특정 지역에서 거대 기업 역할 이상으로 지

역발전을 주도해 온 성장 동력 주체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주요 

목적은 기존 대학이 담당한 성장 동력에 보다 혁신성을 부여하고,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통

해서 배움터와 일터 간의 공동 혁신을 추구하는데 있다. 그리고 대학이 보유한 근린생활시

설에 대한 탁월한 접근성(삶터, 쉼터, 놀이터)까지 활용하면서 ‘일터-배움터-삶터-쉼터-놀

이터’가 결합된, 신봉건주의적 자본주의 혁신공간을 창출해내는 데 있다. 이 사업이 성공

한다면, 이는 충분히 캠퍼스의 기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지역 잔존률을 높이면

서 산학협력 사업의 선순환을 그려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의 대학 사업 중 기적을 바라고 투

자한 사업이 환상으로 끝난 사례는 항상 존재해 왔다. 또한, 대학 자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대학들이 정부의 산학협력 자금으로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교육을 파

행적으로 이끌어 온 사례는 많다. 심지어 필자가 제시한 우리나라 정부주도형 지역산학협력

정책의 악순환 구조를 고려해 보면 ‘캠퍼스의 환상’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그림 

1)(정성훈, 2015). 이제 경제지리학자의 시선으로 캠퍼스 혁신파크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조

건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정성훈, 2017).

 무엇보다도 첫 번째 조건은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즉, 연계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주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대학교수들과 이미 연계를 맺었거나 연계를 맺을 의

향이 강한 기업이어야 한다. 이는 현행 대학 내 이루어지는 몇 몇 사업들처럼 대학이 기업

에게 오로지 부지만 제공하여 산학협력이 저하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안한 

것이다.

 둘째, 산업 선정의 문제이다. 이는 산업 차원에서 ‘캠퍼스 특화산업’ 및 ‘캠퍼스 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산학협력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해당 된다. 이는 정부가 지정하는 특

정 산업에만 얽매이지 말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대학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과 자

율성의 잠재력을 인정하여 산업발전의 경로 다양하게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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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부주도형 지역산학연협력 주체들의 악순환 구조와 시각적 차이
주) 정부의 투자는 지속되지만, 대학, 기업, 연구원 간 시각적 차이로 인해 서 정부주도형 지역 산

학연협력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셋째, 인력양성 및 채용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유지형’ 산학협력의 활성화이다. 이는 

대학의 고유한 영역(인력양성)과 기업(채용)의 고유한 영역이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서 접

합점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산학협력은 대학 교수와 기업 간 산학협력

을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분사창업(spin-offs)의 

적극적인 계기가 되어 창업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산학협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채용 의무제(예를 들면, 기업 당 최소 1∼3명 내외의 

채용 의무 할당) 이행과 이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대학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운영에 있어서 수익 창출과 분배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

는 산학협력을 통하여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경제 간 결합을 의미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민간 기업들처럼 수익 창출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이는 혁신적 

기업 유치 또는 창업이라는 공급 측면의 접근과 수요측면(예를 들면, 일차적으로는 대학생

들을 비롯하여 나아가 일반인들의 일자리 창출)의 접근을 결합하여 산학협력이라는 사회경

제를 통해서 공간적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러므로 이와 같이 조성된 단지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임대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대학이 

‘땅 장사’에 나서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한 수익 창출은 

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어 기업은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은 

대학 교수의 연구실을 중심으로 창업, 학생들의 취업, 연구개발 기능 강화, 연구개발 과제의 

지속성과 이에 따르는 다양한 성과를 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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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까지의 국비 증가, 기존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배제 또는 효율성 확보, 대학의 

책임 있는 운영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결론

 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어는 ‘맞춤화,’ ‘개인화’와 ‘경험’이다. 지

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산학협력의 미래는 이 주제어들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와 공동학습(collective learning)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볼 때, 지역산학협력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지역 일자리 맞춤형, 가상융합 

기술에 기초한 초개인형, 직업을 중심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 경험 확대형 세계가 더욱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배출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강원대학교 경제지리학 기반 ‘지역산학협력학과 모델’을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

한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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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미래: 권역별 대학원교육 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1)

이재열*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교육계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비

대면 수업의 일상화, 보다 광범위하게는 ‘뉴노멀’로서 원격교육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 이를 배경으로 원격교육의 몇 가지 중요한 현안과 

함의를 지방소멸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의 맥락에서 경제지리학의 렌즈를 통해서 논의해 보고

자 한다. 

  우선, 원격교육이 제공하는 편의와 혜택을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학교육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촬영 스튜디오, 학습관리시

스템(LMS), 온라인 강의 콘텐츠, 이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인적자원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수

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4년제 대학의 여건은 2·3년제 대학에 비해 나은 편이

지만, 같은 유형의 대학 내에서도 기관과 지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과 운용의 양

적, 질적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 마디로, 우리의 대학생들은 어떤 지역의 어떤 학교

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원격교육 접근성 차이를 경험하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원격교육 접근성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

적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0년 하반기부터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UDE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디지털 교육의 격차를 ‘지역’적인 접근을 통

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4년까지 5년간 진행될 사업이

며, 실행 기관으로 10곳의 권역별 UDEC이 4년제-2·3년제 대학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하였

다. 예를 들어, 충북권역 UDEC은 충북대학교-충북도립대학교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도내 19

개 대학 간의 원격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충북권역을 포함해 모든 UDEC 

사업은 공동 활용 스튜디오와 LMS 구축,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인적자원 개발 및 혁신 역

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0~2021년 동안 300억 원 이상의 국

가 재정이 이 사업에 투입되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충북권

역의 경우 도내 대학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종합스튜디오가 컨소시엄 대학 2곳에 마련되었

고, 올 연말까지 인프라가 열악한 대학을 중심으로 6곳에 소형스튜디오가 보급될 예정이다. 

지역 내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개발

된 콘텐츠는 학점교류 제도를 마련해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공동 

LMS도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공동 LMS는 예전에 LMS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소규모 

대학에게 큰 도움을 준다. 충북권역 공동학습관리시스템(CC-LMS)의 경우, 현재는 도내 5개 

대학의 원격교육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참여 대학의 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

다. 

1) 본 발표자가 프레시안(2021년 7월 30일)에 기고한 ‘코로나 일상이 된 원격교육, 지역·학교 따라 격차’
란 제목의 칼럼을 요약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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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지역소멸과 지역생존의 경계에서 지방대학의 역할 

박지훈*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주요어 : 지역소멸, 지역생존, 지방대학, 공주대학교, 지역상생

  현재 비수도권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크게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존

폐위기’라는 2가지 문제로 고민 중에 있다. 지방대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술한 2가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대학이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혁

신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로 야기되는 다양한 지

역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대학

이 최우선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생

각된다.  

  오늘, ‘2021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 1부에서 ① 강원대 정성훈 교수의 

‘지역소멸과 지역산학협력의 미래’와 ② 충북대 이재열 교수의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

터 사업으로 본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미래’-의 발표가 있었다. 2편의 발표는 지역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을 각각 산학협력과 원격교육지원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런데 지방대학은 지역의 단순한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경제ㆍ문화 등 지역생활의 중심

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에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와해된다면, 산학협력 체계가 붕괴되

어 경쟁력 있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의 둔화를 초래

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지방대학은 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체로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 만약 이에 지방대학의 부재는 지역민들을 위한‘문화 및 예술 향유 

인프라’의 결핍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역민

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역 환경은 젊은 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시켜 ‘지역 공

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편, 충남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는 ‘오픈 캠퍼스’를 통해 대학의 울

타리를 개방하고 고등지식을 공유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20년 2월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오픈 캠퍼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지역의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지역밀착형‘ 열린 캠퍼스’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토론에서는 지역소멸과 지역생존의 경계에서 지방대학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종합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공주대학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역 상생모델 구축 및 운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공주대학교는 지역 상생모델 창출 촉진을 위한 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

다. 먼저 지역상생 민·관·학 거버넌스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대학본부 조직을 

개편하여 지역상생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충남도, 충남교육청, 공주시, 천안시, 예산군이 

참여하는 공주대학교 중심의 ‘지역상생발전협의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의 인적·물

적·지적 자원을 토대로 관학협력 강화에 노력 중이다. 

  이와 같은 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의 좋은 사례로 「꿈 키움」 공동교

육과정 운영이 있다. 이것은 공주대학교와 충남교육청 협업 네트워크의 핵심기관인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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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책개발원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진로설계 프로그램 또는 심화교과를 대

학의 인력과 인프라 활용하여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공주대학교는 공주시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 특히 민·관·

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1개 과제 -을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수요 및 대학의 

발전

<공주대학교 지역상생 협력 시스템>
1. 지자체 상생협력
- 충청권ㆍ세종시 공공기관과의 연계 확대

- 세종시 민ㆍ관ㆍ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성

- 충남도청과의 협력구조 마련을 위한 지역상생본부 설치 및 운영 

- 공주시와 협력을 위해 공주학연구원 설치 및 운영

2. 산업체 연구소 상생 협력
- K-청년나래 운영

- 대학-산업체-연구소 협력 지원

- 산학렵단지조성 준비 중

3. 교육청 상생 협력
- 지방교육정책개발원 중심 협력 사업 확대

4. 대학간 상생 협력
- 충청권국립대학 네트워크(CHEC) 활성화

- 국가중심대학교 네트워크 체계화(K2H-Triangle)

- 호서지역대학 협의회(HRUC) 구성 

- 공주교대 교류협력 확대 

5. 지역간 상생 협력
-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 운영

전략에 기초한 교양필수과목 ‘공주학’ 
개설, 지역기반 학문 및 지역문화 콘텐
츠 보호·육성(예: 공주학연구원), 시민대
학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 
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 및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 등이 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는 산학협력본부를 
중심으로 대학과 산업체-연구소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취업 연계형 
‘K-청년나래’를 구성하여 공동 연구 수
행을 확대했으며, 관련 세미나 및 단기 
교육강좌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학
생들에게는 취업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지역산업체에는 우수한 지역인재 충원
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행 중이다.  

  한편, 지역간 협력사업 일환으로 공주대학교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공주대학교에서는 대

학 간 네트워크 사업 일환으로 먼저 호서지역을 대상으로 대학별 강소 분야에 대한 상호 공

유 및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상생 생태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양과목 공동 

개발, 도서관 공동 이용, 평생교육사업 공유 활성화, 호서지역대학 연합 자원봉사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양과목 공유사업의 경우, 교양과목 공동 개설을 목표로 ʹ21년 하반

기 파일럿 사업을 실시한 후, 그 성과 결과에 따라 호서지역 전체 대학으로 확대 및 지속가

능 협력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지속가능 협

력 사업으로 전환 시 공유 플랫폼 개설 등을 지역대학 간 협력 하에 추진할 계획 중이다. 

  공주대학교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청권 국립대

학 간 공유 플랫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이다. 예를 들어 충청권 8개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공동교육혁신센터(CHEC)를 통해 공통 교과목 교육 프로

그램 개발․운영 및 주요 성과분석·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교수학습·인적·

물적 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및 교육혁신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상생·협력체계를 운영 중

에 있다. 

  끝으로 지역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생존전략인 지역상생은 지방대학이 당면해 있는 현

안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키워드이며, 지역혁신 사업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들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에 지역산업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할 때 비로소 지역상생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것을 통해 지역소멸을 

저지하고 지역 생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세션 1부

줌 접속 ID(944 202 6599)

(14:5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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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달빛마을과 안산 땟골마을의 고려인마을 

조주선, 정혜림, 류주현*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고려인, 고려인마을, 강제이주, 귀환, 월곡동 달빛마을, 선부동 땟골마을

1. 문제 제기

지난 8월 15일에 1920년 봉오동 전투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군의 전력을 정비하려고 러시아

로 갔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돼 1943년 현지에서 순국했다. 

고려인들의 상징적 존재이던 홍범도장군 유해 봉환을 계기로 국내 고려인마을에 대한 현황

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인들은 2007년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12개 독립국가연합(CIS)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

도가 적용되면서 국내 재이주가 본격화되었다. 또한 고려인 위주의 에스닉타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0여 년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고려인마을이 형성된 광주 월곡

2동 달빛마을, 안산 선부동 땟골마을을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고려인마을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고려인

1863년 기근에 시달리던 함경도 주민 13세대를 시작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 한인 

최조의 이주지 지신허 마을에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된 농업이민과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망명 

이민이 이어졌다. 이후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정책으로 예고없이 화물차와 가축운

반 차를 개조한 차량에 짐짝처럼 실어 매서운 시베리아의 삭풍 속에 중앙아시아에 버렸다. 

낯선 땅에 도착한 이들은 살기위해 토굴을 파고 한민족의 강한 생명력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개척하고 한인 집단 농장을 경영하는 등 소련 내 소수민족 가운데서

도 가장 잘사는 민족으로 뿌리내렸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외에 14개 독립국가로 분리되면서 고려인들이 거

주하는 국가에서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어 직장에서 추방당하고 경제적인 어려

움이 가중되어 다시 연해주 지방, 러시아 등 각지로 흩어지게 된다. 특히 구소련 해체이후 

민족주의의 대두로 민족분쟁이 심했던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러시아와 주변 국가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용어로 다수파 토착민족어를 지정하면서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던 고려인들은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한국으로 대규모 이주는 최근의 일이다. 2004년 ‘재외동포의 출

입국과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고려인이 한국 내에서 동포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고, 2007년 ‘방문취업제도’가 적용되면서 국내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2020년 4월 법

무부출입국통계에 의하면, 전국 고려인 인구는 85,072명이며 경기도 안산시가 16,519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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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 많으며, 충남 아산 7,704명, 인천 연수구 6,363명, 경북 경주 4,931명, 광주 광산

구 4,418명, 경기 화성 4,028명, 안성 3,749명 순이다. 특히 고려인공동체가 자리를 잡으면서 

광주 고려인 거주자 수는 2020년 말 기준 5700명가량(광산구청)으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고려인이 사는 국가가 우즈베키스탄이며, 체류 고려인의 최

대 유입국 역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나타났다.

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우크라이나
70,206 31,785 22,824 10,469 2,525 2,603
주 : ‘F1-자녀동반비자 포함하면 최소 8만명 이상

자료: H2, F4 고려인동포 2018.5 출입국통계

표 25. 국내거주등록 고려인 동포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들은 대부분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저임금과 3D직종에서 근무하고 대부분 우리말에 익숙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고려인들은 한국에 들어온 재외동포 가운데 후발자인데다 비슷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

는 중국 조선족 동포보다 소규모이고 조직화되지 못해 사회적인 지위도 낮은 편이다. 이러

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행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주 초기에는 단신 

입국하여 돈을 벌어 출신 국가에 송금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족 동반 귀

환(특히 자녀 동반 형태)이 늘고 있다(곽동근 외, 2017). 또한 대부분이 한국에서의 정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단순한 ‘노동 이주자’가 아니라 역사적 뿌리를 함

께 하고 삶의 터전을 공유해야 할 ‘우리 동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광주 고려인마을 (달빛마을)과 안산 고려인마을(땟골마을)

안산의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광주의 하남공단과 평동공단 같은 대규모 공단 주변의 배후

거주지로 저렴한 주택과 접근 용이한 일자리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 고려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점차 고려인의 규모가 늘어나자 서서히 

고려인 커뮤니티, 집적거주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안산 고려인마을에 비해 고려인 규모는 작을지라도 더 일찍부터, 그리

고 고려인 자체적으로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시설

이 생겨났다. 그 중심에 있는 고려인종합지원센터는 한국어 통역 및 교육, 숙식과 취업 알

선 등과 같은 생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밖에도 고려인마을협동조합, (사)고려

인마을, 고려인교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바람개비 꿈터 공립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

센터, 광주새날학교 등이 있다. 최근에 고려인의 삶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월곡고려

인문화관 ‘결’도 금년 5월 개관했다. 특히 고려인 종합지원센터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9월 고려인 20여명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 모임을 만들었고, 2005년 9월에는 신조야 

대표 등이 주도하여 상담소를 개설하고, 2009년 1월에 상담소를 확대하여 고려인 지원센터, 

그리고 더욱 확대하여 2015년 9월 고려인 종합지원센터가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지

원시설 및 풍부한 편의시설로 가족단위 비중이 크게 늘어나 고려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

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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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곡2동 고려인 특화거리는 2014년 고려인마을 협동조합 1호점인 ‘고려인마을 가족카

페(1호점)’를 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2018년 말에는 고려인들이 직접 운영하

는 각종 상점이 12개 정도였으나, 현재 고려인 특화거리에는 중앙아시아 음식을 파는 식당과 

식료품점, 통신사 대리점, 무용학원 등 30여 곳의 고려인 업소들이 들어섰다. 고려인마을종합지

원센터, 바람개비 꿈터 지역아동센터, 고려인 광주진료소, 월곡고려인문화관 등은 파란색과 녹

색으로 칠해진 ‘러시아풍’ 외관이 이색적인 느낌을 더해주어 ‘문화역사 관광마을’ 개발계

획 일환으로 문화탐방코스 및 문화해설사가 양성되어 있다.

반면 안산은 인구 13%가 외국인주민인 최대 다문화도시이다. 그 중 선부동 땟골마을에는 

안산 고려인의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는 고려인 밀집거주지역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

인주민 지원본부가 있으며 외국인 친화적인 정책이 많아, 고려인들도 자리잡기 쉬운 곳이었

다. 고려인들을 위한 기관이라면 2011년 야학활동에서 비롯된 사단법인‘너머’가 안산시로

부터 위탁 받아 설립한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가 있으며 2017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한

국어교육, 의료 및 생활지원,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다. 즉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사회단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모양새이다. 안산 땟골 마을은 초기에 이주노동자로 단독 입국자가 주

였으나 최근은 광주 고려인 마을처럼 자녀동반 가족 입국이 늘고 있다. 

4. 마무리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 고려인들은 단순한 노동이

주자를 넘어서 한국에서의 정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 소통의 문제, 비자 

문제, 문화적 차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광주와 안산의 고려인 마을 사례를 통해 가

족 단위의 이주 고려인이 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원센터

들과 지자체 및 기관의 노력이 함께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안산은 시민단체와 지

자체가 주도한 것에 비해 광주는 고려인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여러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생적인 고려인 마을의 모델링이 필

요하며 고려인 신조야씨를 리더로 하는 광주 고려인 마을의 커뮤니티가 모범적인 사례로 제

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려인 지원업무가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

인 재원을 마련하고 선주민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활발히 소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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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토론토 코리아타운 성장과정 

류주현*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코리아타운, 플러싱, 뉴욕, 블루어, 토론토

이민국 도시에서의 소수민족의 에스닉타운은 소수민족들이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게 해

주는 특별한 공간이며, 대부분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글로벌 스케일의 국

제이동이 활발해진 현 시대에 이민개척자들이 정착하여 구심점 역할을 하는 에스닉타운 형

성 및 변화과정을 정리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북미 대표적인 대도시이자 한인 

유입지인 뉴욕과 토론토 코리아타운의 성장과정을 비교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뉴욕을 살펴보면, 뉴욕 한인 커뮤니티의 시작은 1920년대 맨해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1년은 뉴욕한인(친우)회 조직, 뉴욕한인교회 창립, 북미유학생총회 창립 

등 뉴욕 한인들에게 의미 있는 해이다. 1960년대 이전의 뉴욕 일대 한인 인구는 500여 명으

로 추산되는 데, 이들은 주로 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맨해튼이 이들의 생활 근거지가 되었

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는 한인이민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교포사회의 주역

이 정부관료나 유학생들이 아닌 일반 사업가들로 대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인 거주지역으

로 퀸즈지역이 새로이 부상하게 된다. 플러싱에 한인들이 언제부터 살게 되었는지는 확실하

지 않지만, 1964~1965년 세계박람회가 플러싱 지역에서 개최되었을 때, 한국에서 참가한 행

사요원들 일부가 미국에 잔류하면서 그 중 일부가 플러싱에 거주하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플러싱 한인 이민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플러싱은 맨해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주거비

이나 맨해튼과 지하철 연결이 되며, 경제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퀸즈 라과디아 공항 옆

에 자리 잡았다. 1970년대부터 7호선 지하철 노선을 따라 서니사이드, 우드사이드, 잭슨하이

츠, 앰머스트 등도 한인 이민자들이 정착하였지만 1980년대 종착역인 플러싱 다운타운에 한

인 상가들이 집적되고 가족초청 등 이민자규모도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플러싱은 1990년대

까지 가장 한인들이 밀집하며 발전한 미동부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가장 우세한 아시아인으로 한국인이 주류를 이루던 플러싱에 1990년대부

터 더 많은 중국인들이 유입되면서 한인들은 서서히 플러싱 다운타운을 벗어나 주거지와 상

권을 옮기기 시작한 결과, 2000년 전후하여 플러싱 다운타운은 중국 상권이 장악하게 된다. 

중국인의 급증과 공격적 상권확장, 다운타운의 임대료 상승 이라는 경제적 이유 외에도 보

다 쾌적한 거주지와 자녀교육을 원하는 안정된 올드커머, 그리고 이주자 엔클레이브에서 적

응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뉴커머들은 플러싱 다운타운을 떠나 교외 지역, 혹은 뉴욕 각지

로 이주하고 있다. 한인 거주지 확산으로 한인이 많이 사는 곳은 플러싱과 이웃하고 있는 

베이사이드 지역이다. 한인 상업 지역이 노던 블러바드를 따라서 플러싱에서 베이사이드까

지 연속되어 있는데, 노던블러바드 한인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으로 많은 한국 이

민자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시립대 석좌교수이자 재외한인사회 연구소장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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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갑교수에 의하면, 이곳 한인타운은 플러싱 한인타운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플러싱-베이사

이드 한인타운>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한다. 

1967년 캐나다 이민법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유입된 초창기 한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온

타리오 지역, 토론토 다운타운에 정착하였다. 1960년대 말 형성되기 시작한 블루어 코리아

타운은 별다른 정보도 갖지 못한 채 단신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인

큐베이터같은 곳이었다. 다양한 상업 및 서비스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한인단체의 사회적 기

능을 더해진 블루어 코리아타운의 성장은 토론토 시정부로부터 ‘한국마을’로 공식적인 인

정을 받아 한글 병기된 거리표지판이 설치되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블루어 지역이 

지닌 공간적 한계에 부딪치고, 늘어나는 한인 규모와 다양해진 수요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코리아타운이 더 필요해지게 된다.

한때 제2의 코리아타운으로 불렸던 웨스턴지역의 한인상권은 1970년대 중반 형성되기 시

작하여 1984년 웨스턴 상가번영회를 발족한 이래 1990년대 초반 번성기를 거쳤지만 현재 그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뒤이어1980년대 형성되기 시작한 노스욕 지역은 대대적인 지

역개발 및 지역성장가능성, 쾌적한 거주환경 및 교육환경을 찾는 올드커머뿐만 아니라 경제

력과 정보력을 갖춘 뉴커머들이 빠르게 유입되어 현재 토론토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성장하

였다. 노스욕 코리아타운은 형성 초기 셰퍼드 역 중심에서 시작하였으나 빠르게 영스트리트

를 따라 핀치역, 커머 스트리트까지 북상하며, 2000년 이후 스틸스 북쪽인 쏜힐과 리치먼드

힐 등으로 계속 북상 중에 있다. 노스욕 코리아타운의 특징이라면, 배후 거주지를 기반으로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이 저차 업종부터 최고차 업종까지 다양하여 그 대상이 한인과 비한인, 

전 연령층, 유학생부터 가족단위까지 등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뉴욕과 토론토의 한인타운의 유사점으로는 대도시 다운타운에서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재

된 에스닉 중심지로 시작되어 현재는 교육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교외지역으로 확장되면

서 상업 중심과 주거 중심, 그리고 상업‧주거 한인타운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차이점이라면 

대규모 이민시기 1970~80년대룰 토론토는 다운타운인 블루어한인타운에서 맞이하였고. 뉴욕

은 맨하탄이 아닌 퀸즈 플러싱에서 맞이하는 등 시기별 확산단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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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를 통해 본 포스트식민 멜랑콜리아의 지리

이재연*

(*켄터키주립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위안부, 지정학, 헌팅, 멜랑콜리아, 애도, 포스트 냉전, 포스트식민 지리, 정신

분석 지리, 수요시위

수요시위는 1992년부터 한국의 다양한 시민들과 단체들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과 공식 사과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매주 진행되어온 시위이다. 수요

시위가 30년 가까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의 사과와 보

상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이슈가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결되지 않은 지

정학적 문제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위안부 이슈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조치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 포스트식민 주체들의 끝나지 않는 애도에 대한 정신분석적, 지정학

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포스트식민 멜랑콜리아의 지리”를 검토한다. 2019년 9월부터 2020

년 8월까지 수요시위에서 1년 간 수행한 참여 관찰과, 시위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들 및 

NGO 활동가들과 진행한 인터뷰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어떻게 한국의 포스트식민 주체들이 식민적 과거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

는지 보여준다. 둘째, 이 논문은 왜 한국인들이 위안부들에 대한 애도를 끝낼 수 없는지 한

미일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어떻게 민족주의 활동가들이 포

스트식민 멜랑콜리아를 민족적 연대를 위한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지 검토하며, 이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정신분석적 분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인들의 상처가 단순히 식민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미일 (탈)냉전 안보 동맹 하에서 ‘적절하게’ 치유된 적 없는 포스트식민적 상흔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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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1443차 수요시위 (사진 출처: 이재연) 

Figure 2. 냉전 지도 (1950) (사진 출처: 한국 역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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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기반암 하상 발달모형을 이용한 단층지형 연구 적용 가능성

김동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조연구단)

주요어 : 2차원 수치지형발달모형(LEM), 기반암 하천종단곡선, 융기율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형의 발달과정을 모의하는 수치지형발달모형(LEM)은 x축과 고

도(z축) 기반의 1차원 분석에서 더 발달하여, x, y 좌표와 고도로 표현할 수 있는 2차원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실제 지형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형발달과정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지형인자는 하천 지형이다. 본 

연구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2차원 수치지형발달모형인 Landlab(Hobley et al., 2017)

을 이용하여 융기율(uplift rate)의 공간적, 시간적 변화에 따른 하천종단곡선의 발달과정에 

대해 4종류의 시나리오(시·공간적으로 균일한 융기율, 공간적으로는 균일하지만, 일정한 주

기를 가지고 변하는 융기율, 상류만 융기가 일어나는 경우, 상류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하는 융기율)를 만들어서 모의하였다(그림 1). 자세한 비교를 위해 형태적인 특징만을 나

타내는 하천종단곡선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하천 지형인자인 경사도 지수(steepness index), 

하천의 경사(channel slope)와 유역면적의 넓이(upstream area)를 이용하였다. 

<그림 1> 융기율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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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4가지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나타난 하천종단곡선들. (B) 시간의 순서에

따른 하천종단곡선의 변화

모의한 결과 융기율과 공간적인 분포에 따라 하천종단곡선의 형태적 차이가 났으나 하천

종단곡선만을 이용했을 경우 천이점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사도 지수를 이용한 

결과 천이점의 위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림 2). 정리하면, 융기로 인해 침식기준면의 변화로 인해 만들어진 천이점과 관련된 분석

을 하면 하천종단곡선분석 외에도 경사도 지수와 같은 하천지형인자들을 이용한다면 침식기

준면의 변화에 따른 천이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현

재 논의되고 있는 제4기 단층운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연구에 적용한다면, 단층운동에 

의한 하천지형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Hobley, D. E., Adams, J. M., Nudurupati, S. S., Hutton, E. W., Gasparini, N. M., 

Istanbulluoglu, E., Tucker, G. E. 2017, Creative computing with Landlab: an 

open-source toolkit for building, coupling, and exploring two-dimensional 

numerical models of Earth-surface dynamics. Earth Surface Dynamics, 5(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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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여 년 동안의 인간 활동이 토사 이동에 미친 영향: 사자평 

유역을 사례로

김예원1, 김민석2, 김진관1

(1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센터)

주요어 : 토사이동, 퇴적률, exPb-210 연대측정, 토지이용, 수문 사상

최근 들어 인간은 환경 변화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인자로서 작용하게 되었으며, 향후 

인간이 환경에 대해 미칠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가까운 역사에 대한 상세한 재구성

은 잠재적인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향상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퇴적환경의 퇴적물 프로파일은 유역에서의 인간 활동 및 강수를 비롯한 수문학적 변

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사자평을 관류하는 시전천의 

하안에서 채취한 퇴적물 코어(그림 1)에 대하여 exPb-210 연대측정법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

른 퇴적률 변동을 복원하였고, 이 퇴적률 변동에 영향을 미친 유역 내 인간 활동을 분석하

였다. 

복원된 시간에 따른 퇴적률은 평균 퇴적률에 차이가 있는 3개의 period로 구분되었다(그

림 2). period 1은 1912~1963년까지의 기간, period 2는 1969~2000년까지의 기간, 그리고 

period 3는 2001~2019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퇴적률의 연속적 분포 

중 좌·우 값 (시간상 전·후 값)의 각 2개와 비교하여 큰 사례 값에 해당하는 1978년, 1987

년, 1998년, 그리고 2004년의 퇴적률을 peak로 나타내었다. 연구지역에서의 과거 항공사진과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준-자연 시기(~1960년대 초반), 농업 심화 시기

(196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그리고 인위적 조치 시기(2000년대~)로 각각 구분하였다. 

사자평 유역에서의 인간활동, 즉 토지이용의 변화와 인위적인 하도변화는 시기에 따른 퇴

적율의 변동을 잘 설명하였다. 또한, 퇴적율 변동 peak는 해당 연도의 연간 총강수량으로 

잘 설명되었다. 이 결과들은 인간활동의 종류에 따라 이동되는 토사의 양이 달라지고, 많은 

연강수량은 토사의 이동량을 보다 많이 발생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활동에 의한 토

사 이동에의 영향은 많은 연강수량에 의해 누적되거나 크게 증폭되어 발생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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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지역 및 샘플링 위치

그림 2. 사자평 유역에서의 시간에 따른 퇴적률 변화

(사사)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방사성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한 장기

간 표토환경훼손지역의 침식·퇴적분석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o. 

G232019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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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Japan, Geomorphology, 114, 28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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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aguchi, A., 2010, A 60-year record of rainfall from the sedim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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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소유역에서의 중장기 토양 침식률 산출

기신우1, 김민석2, 김진관1

(1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센터)

주요어 : 토양침식, 소유역, Cs-137, exPb-210, 토지이용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현상으로 집중호우의 강도 및 규모 등이 증가하면서, 국내 

토양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동반되는 토사유출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토양침식으

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대형화 됨에 따라, 토양침식률의 정량적․장기적 산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침식프로세스를 포함한 중∙장기간의 토

양침식률 및 퇴적률 산정이 가능한 낙진방사성동위원소(과 )를 이용하여, 연구지

역인 대청호 소유역에서 정량적∙장기적 토양침식률을 산정하였다(그림 1).

 과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토지이용에 따라 침식량을 산정하였다. 경작

지에서 과 을 이용한 평균 침식률은 각각 76.3   , 124.7   으로 

산정되었으며, 산지에서는 각각 4.73   , 1.1   으로 산정되었다. 방사성동

위원소 별로 산출된 침식률을 산지에서 비교하면 두 침식률은 유사하였지만, 경작지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따라 산출된 침식률의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경작지에서 
방법을 통해 산정된 토양침식률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토양심도에 따른 

의 분포특성 상 농업행위 같은 인위적 교란행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난 60년 보다 

지난 100년 동안에 경작지의 토양 침식이 보다 심각하게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침식률과 김지수 외(2020)의 USLE 모형을 통해 산출한 본 연구지역에

의 침식률을 표 1에 제시하였다. USLE 모형을 통해 산정된 침식률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

면, 산지에 비해 경작지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김지수 외(2020)의 결과는 상대

적으로 짧은 기간(1973~1996)에 대한 것이고, USLE 모델의 특성상 모든 경작행위 및 침식 

프로세스를 포함하지 못하여 과소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8. 연구지역과 연구지역 내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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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Method

Erosion rate in

Cultivation

()

Erosion rate in

forest

()

This study  method 75.3 4.73

This study  method 124.7 1.1

김지수, 2020 USLE 27.75 9.6

표 26. Cs-137과 exPb-210을 이용하여 산출된 침식율과 침식모형 결과와의 비교

(사사)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방사성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한 장기

간 표토환경훼손지역의 침식·퇴적분석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o. 

G232019010203)

(참고문헌)

김지수, 김민석, 오현주, 김진관, 2020, 국내 표토 침식량 산정 공간 자료, Geo Data. 2(1), 

7–12, doi: 10.22761/329/ DJ2020.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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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율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

김종근*, 박진백**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주요어 : 합계출산율, 주택가격, 사교육비, 동태패널모형, 샤플리 분해

정부는 출산억제정책 폐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합계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출산율 회복에 힘을 썼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았고, 2020년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0.84명을 기록하였다.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인

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 중 본 연구는 경제적인 요인에 주목한

다. 특히, 한 가계가 출산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주택가격과 사교육비 수준에 초점

을 두고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결정요인의 기여율을 분석하고 지역별 차이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간 주고받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는  

있으나(김민영ㆍ황진영, 2016), 실증적으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진행한 연구가 희소하며,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들이 실제 합계출산율 하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희소

한 상황이다.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기여하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정책당국에서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가격과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실업률, 지역경제성장률, 소득변동률,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변수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결정요인들의 합

계출산율 하락 기여율을 추정하며, 그 지역별 차이를 확인한다.

주택매매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지역 의 시점의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분석지역 는 분석 시계열이 충분

하지 않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로 설정하며, 분석 시계열 는 2009년부터 2020년

까지 12년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는 1년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는 

1년전 평균 사교육비를 나타내며, 로그 변환을 하여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는 통제변수로 자료 구득이 가능한 전년도 경제성장률, 전년도 실업률, 전년도 소득증가

율, 전년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로 설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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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는 전세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수식에서  는 1년전 

전세가격을 나타낸다.

가족계획을 하는 가계에게 주택가격은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주요 참고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하나의 회귀식에서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지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변수라는 점에 주목하여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각각의 모형을 추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가 1년전 과거값과 자기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상관성 검정(Autoregressive Test)를 실시하며, 모형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과거값 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의 추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동태패널모형에서 추정

의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 적률법(System GMM)을 활용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회귀식에서 구

성하고 있는 변수들이 합계출산율에 기여하는 수준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각 변수의 

기여율은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기여율로 해석하는 데 유의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샤플리 분해(Shapley Decomposition)를 고려할 

수 있다. 샤플리 분해를 통해 분석모형에서 활용한 변수 각각이 설명변수를 설명해내는데 

기여한 수준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하나의 식으

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국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합계출산율의 영향, 전년도 사교육비, 전년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도 주택가격의 순서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가격 중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전세가격의 합계출

산율에 대한 기여율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수도권이 가장 높으며, 광역시는 가장 낮게 나타

난다. 이는 수도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매매시장보다 임대차시장의 안정이 선결되어

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사교육비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체 변수 중 가장 높

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녀 출산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지방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큰 영향을 끼치지만 기여율 값은 수

도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과 같이 주택 매매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신혼부부는 임

차가구가 될 유인이 큰 반면, 비수도권과 같이 주택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신

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매매 여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사교육

비의 영향은 광역시가 가장 높고, 지방, 수도권의 순서를 보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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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에서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 E2SFCA 기법을 활용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로의 접근성 분석 -

유동한*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교육형평성, 교육 기회, 성별 차이, 접근성 분석, E2SFCA, 공간통계

교육 성취의 형평성의 전제가 되는 교육 환경의 형평성은 교육 형평성에서 매우 중요한

데, 교육 환경의 한 요소인 교육 기회는 공간적 접근성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GIS와 

공간통계 기법의 발달로 공간적 접근성에 대한 분석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단

성학교가 많이 있어 성별에 따른 접근성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도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적 접근성 분석 방법인 E2SFCA(Enhanced 2-Step Floating 

Catchment Area) 기법을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접근성 지수의 계산에는 서울의 228개 고등학교를 공급지로, 서울의 18848개의 집계구를 수

요지로 이용하였으며, 보다 엄밀한 공간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시메트릭 매핑을 통해 집

계구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시간거리를 계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접근성 지수 계산 이후에는 지니계수, Moran’s 

, Getis-Ord’s 
 , Lee’s  을 이용하여 집중도와 군집도를 분석하고, 지도, 산포도, 박

스 플롯 및 바이올린 플롯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수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즉, 집중도의 

측도인 접근성 지수에 대한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전역적 군집도의 측도인 Moran’s 

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접근성 지수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1). 둘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지역 간 차이가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

성과 여성의 접근성 지수의 차에 대한 Getis-Ord’s 
를 통하여, 남성 접근성 지수는 서울 

중심부에서, 여성 접근성 지수는 서울 동쪽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지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성 접근성 지수와 여성 접근

성 지수에 대한 Lee’s  값을 5% 유의수준에서 확인하였을 때 두 지수의 차이가 나타나

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두 지수가 동시에 높거나 동시에 낮은 지역이 더 넓게 분포하

였다. 여성 접근성 지수가 낮은 지역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였고 두 지수가 모두 낮은 지

역은 주로 서울시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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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단위 성별
집중도 전역적 군집도

지니계수 Moran’s 

집계구
전체 0.1424 0.8129(0.000)
남성 0.1419 0.8087(0.000)
여성 0.1489 0.8313(0.000)

<표 28> 교육 서비스 접근성 지수의 집중도와 전역적 군집도

주: 괄호 안의 수치는 p-value를 나타냄

<그림 1> 전체 접근성 지수 지도

<그림 2> 남성 접근성 지수 지도 <그림 3> 여성 접근성 지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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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남녀 접근성 지수의 차에 대한 
Getis-Ord’s 

  지도
<그림 5> 남녀 접근성 지수에 대한 

Lee’s  지도(5% 유의수준)

<그림 6> 남성과 여성 접근성 지수의 산포도
<그림 7> 남녀 접근성 지수의 
박스 플롯 및 바이올린 플롯

(사사)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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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지자체 공간정보화 성숙도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오충만*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전자정부, 공간정보화, 성숙도 모델, 공간정보인프라, SDI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한 곳에 손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 

국가공간정보정책과 국가정보화정책을 필두로 GIS연계통합을 위해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사

이버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간정보 기술 발전의 패러다

임 또한 전산화, 정보화를 거쳐 지능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관이나 경험

에 의해 결정되었던 의사결정과 정책이 정보로의 접근과 활용, 융합을 통해 과학적인 분석

과 다각적인 접근으로 보다 스마트해지고 있다. 

이렇게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기조 하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및 정책운영환경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 효

율성의 측면에서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주민과의 접점이 가장 밀접하여 행정업무현장

에서 공간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지방정부가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복지·

재난대응·산업지원 등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업무에서의 종합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해서 공간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역량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정보인프라(Spatial Data 

Infrastructure, SDI)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화 환경과 역량에 대한 수준을 파

악함으로써 지방분권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의 시작을 화두로 던

지는 것이다.

공간정보인프라는 서버, DB,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드론과 IoT 등 새롭게 기술의 등장과 함께 공간정보는 양적으로 과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졌고,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운영환경 

또한 다양해졌다. 공간정보 및 서비스의 교환과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점에서 

GIS의 개념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GIS는 주로 6개의 구성요소로 설명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절차, 사람, 네트워크(인

터넷기술)가 바로 그것이다(Longley et al. 2015). 여기에 더해 공간데이터의 생산과 수집, 처

리와 가공, 공유와 배분, 그리고 보안 등 관련된 기술, 정책, 표준, 인적자원을 포함한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고, GIS보다 진화되고,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생태계를 

사용하는 개념으로써 SDI(Spatial Data Infrastructure, 공간정보인프라 또는 공간정보체계)가 

등장하게 되었다(Masser 2019; Rajabifard et al. 2010; Masser, Rajabifard, and Williamson 

2008). SDI는 규모와 레벨에 따라 Global, Regional, National, State, Local, Organizational 의 

위계체계를 가지는데(Rajabifard, Feeney, and Williamson 2002), 각각을 글로벌, 지역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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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역적, 지자체, 기관 SDI로 매칭할 수 있다. 이 중 국가차원의 SDI인 NSDI가 우리나라

에 국가지리정보체계(국가GIS)로 도입된 것이다(박종택 et al. 2009). SDI는 일반적인 GIS의 

개념보다 표준, 법제도, 정책의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 그 목적은 공간데이터의 공유를 통

해 상호운용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과 자원의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SDI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1994년 미국 백악관의 행정명령으로 “NSDI는 

지리공간데이터의 취득·처리·저장·배분·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술, 정책, 표준, 인적자원

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주요 대상과 쟁점을 중심으로 특징이 나뉘는데, 이러한 

SDI의 발전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26. SDI의 발전과정에 따른 개념과 대상의 확장

국내에서는 제1차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1997)에 기초적인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개념이 

담긴 이후, 염형민 외(2003), 최병남(2006)에 의해 개념적인 정의를 시도한 바 있고, 박종택 

외(2009)에 한국형 국가공간정보인프라 모델을 정립한 바 있다. 구체적인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의 측면에서는 한국전산원(2001), 박종택(2002), 사공호상 외(2008), 김미정(2018)의 연구

가 수행된 바 있다(그림2, 그림3). 발전단계를 설정하고, 설문조사 결과의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현재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 성과가 있지만,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 시기적으로 GIS 도입과 데이터(DB)의 구축에 집중하던 초기 단계

에 이뤄져 평가항목에 현재의 기술적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27. 박종택(2002)의 지자체 지리정보기반 측정 모형 그림 28. 사공호상 외(2008)의 지자체  수준분석 모형

반면, 전자정부를 평가하는 진단도구로 현재 전자정부 수준진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역

정보화 성숙도 수준진단, 정부업무 평가(정보화 부문) 등 유사 분야 평가모델이 존재하고 있

다. 이 중 지역정보화 성숙도 수준진단은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서 개발하여 광역 및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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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공급자 및 인프라 부문, 서비스 및 전달

체계 부문, 성과 및 사용자 부문의 3개 부문에서 성숙도를 진단하고 있다. 각 부문에서 측

정된 지수는 최종적으로 5단계로 구성된 자치행정의 지능정보화 성숙도 중 어느 단계 수준

인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매년 이뤄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자체는 부족한 부

문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응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사업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림5. 지역정보화 수준진단 예시 (출처: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간정보화의 측면에서도 수준 진단을 위한 계량적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

선 공간정보화 발전단계를 지역정보화 성숙도 단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단계를 설정할 필

요가 있다. 설정된 발전단계 중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부문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평가부문은 SDI의 구성요소 중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

한 표준을 제외한, 데이터(DB 및 메타데이터 관리), 공유/유통을 위한 기술적 제반요소(플랫

폼), 인적자원, 제도(조례 및 지침)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평가부문은 중복과 누락없이 세

부항목으로 지표화할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 답변자의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변동되는 

주관적인 설문보다 객관적 지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평가부문과 지표는 가중치를 설정하

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지수값을 취합하여 최종 공간정보화지

수를 산출하여 지역간-지역내 격차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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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단층 노두의 형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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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일대는 양산단층대의 북부 해당하는 곳으로, 북북동 주향의 양산

단층대와 양산단층의 가지단층들이 발달해 있다. 영덕 일대의 구조선들은 대체로 남북 혹은 

북서-동남계 방향으로 발달해 있으며(Lee et al., 1993), 이 일대의 지형 발달을 주도하고 있

다. 특히 병곡면 백석리 일대에는 기반암과 그 상부에 피복된 퇴적층이 단층에 의해 단절된 

노두가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북 영덕군 병곡면의 단층 노두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해당 노두

에 나타나는 단층의 특성을 기술하고, 매트릭스 물질들의 입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퇴적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단층비지에 대한 화학 분석을 통하여 단층 운동으로 인한 물질의 특

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점 일대의 기반암은 중생대 화강암과 신생대 제3기의 연일층군 이동층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기반암 상부에는 역과 모래가 혼합된 선상지성 쇄설물들이 피복되어 있다. 현장 

조사 결과, 백석리 단면은 크게 YD-A 노두와 YD-B 노두로 구분되었고, 두 노두 모두 해안

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노출되어 있었다(그림 1). 먼저 YD-A 노두의 경우 기반암 풍

화대에 모래와 역이 혼재된 퇴적층이 피복되어 있으며, 약 2.0-2.5m 높이 구간의 하부 퇴적

층(Unit1)과 그 위의 사질층(Unit2), 그리고 약 3.0m 높이에서부터 최상부까지 이어지는 자갈

층(Unit3)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Unit3에서는 분급이 상당히 불량한 자갈층이 나타나며, 각

력, 아각력, 아원력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잔자갈(pebble)~왕자갈(cobble) 급 크기의 자갈들

이 무질서하게 분포하였으며 일부 거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YD-A 노두 동측에는 단층과 함

께 다수의 수직 균열이 발달되어 있었고, 단층 부분에서는 광택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29> 영덕 병곡면 백석리 노두의 전경 (a): YD-A 단면, (b): YD-B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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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YD-B 노두의 경우 가장 하부에 기반암이 기울어진 채 분포하고, 풍화된 기반암 

위로 역을 포함한 퇴적층(Unit4)이 약 2~3m 두께로 나타났다. Unit4 상부에는 어두운 색의 

얇은 세립 물질층(Unit5)과, 자갈퇴적층(Unit6)이 피복되어 있었다. YD-B 노두에서도 단면의 

동측에 단층에 의해 어긋난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Unit4, Unit5, Unit6에 해당하는 퇴적층 부

분이 모두 단층에 의해 단절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YD-A와 YD-B 단면은 단층에 의해 어

긋나 있으며, 단층선을 따라서는 단층비지(fault clay, gouge)가 발달해 있었다. 기반암 부분

에는 광택면(polished surface)이 관찰되었고, 단층의 변위는 약 2m 가량으로 나타났다.

입도 분석 결과 노두를 이루고 있는 매트릭스 물질들은 주로 분급이 불량한 실트~모래 크

기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퇴적 단위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주원소 특성에서는 전

반적으로 SiO2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Al2O3, Fe2O3, K2O, MgO, Na2O, CaO 순의 함량

을 보였다. 그러나 단층점토에 해당하는 시료들에서는 조립사와 중립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

았고, 점토와 실트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 다른 지점들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동일한 단층 

점토층 내에서도 대자율 값 및 화학 조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단층으로 인한 퇴적층의 

화학적 변화 경향성을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단층에 의해 지화학적인 

속성에는 변화가 발생하나, 이는 모암의 종류와 특성, 단층의 형성을 유발한 기반 운동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석리 노두는 단층이 기반암을 비롯한 퇴적층 전체를 절단하는 양상을 보여, 퇴적

층이 형성된 이후 단층 운동이 발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지점 일대는 중생대 화강

암과 제3기 퇴적층이 기반을 이루고 있고 역이 혼합된 선상지성 퇴적층이 기반암 상부를 피

복하고 있다. 단층은 3기층 상부의 퇴적층을 단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층의 운동 시기

는 최소 신생대 제3기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병곡면 백석리 단층 노두에서 관찰되는 형태적 특성과 퇴적물 특성을 바탕으

로,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단층의 존재를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병곡면 백석리 

해안 인근 에서 단층 운동의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양산단층의 운동 범위를 추정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동안 동해안 일대는 주로 주향이동 혹은 역단층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병곡면 단층의 경우 정단층의 양상을 하고 있어 동해안

의 단층 운동 특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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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은 지역구분의 기준이 적용된 결과물로서 우리가 살고있는 공간을 인지하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되며, 지리학의 기초 지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전보애·윤옥경, 2014). 

지명의 인식은 지역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시작점이다. 도시의 공간적 범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행정구역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도시의 경계로 인식된다. 특히, 학생들에게 도시

는 지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어디가 도시일까? 라는 질문에 도시의 특성이나 거주

하는 지역의 범주가 아닌 서울, 런던 등의 지명으로 답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학생들의 도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도시명, 도시에 대한 지식, 도시

에 대한 감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조사로 이

루어질 예정이며, 발표 시점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약 52명

을 대상으로 1차 예비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정보: 연령, 거주지

② 도시명 인지(정해진 시간 내에 알고 있는 도시명 쓰기)

③ 도시의 위치 표현 여부

④ 도시에 대한 지식 측면(알고 있는 것 쓰기)

⑤ 도시에 대한 감정적 측면(본인의 생각과 감상 쓰기)

⑥ 두 도시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

알고 있는 도시명 빈도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전(50건), 서울(48건), 부산(42건)으로 높

게 나타났고, 인천(28건), 세종(26건), 광주(25건), 대구(25건), 울산(21건), 평양(1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도시는 파리(28건), 뉴욕(26건), 도쿄(25건), 로스앤젤레스(19건), 런던(13건) 순

이었고, 베를린, 베이징, 모스크바, 워싱턴, 오사카 등의 빈도가 비교적 높았다. 대전에 거주

하는 학생들인 만큼 대전이 가장 높고, 수도인 서울도 비슷한 빈도로 나타난다. 첫 번째로 

등장한 도시는 서울 22건, 대전 15건이며, 두 번째부터는 서울보다 대전의 빈도가 높은 편

이다. 더불어 학생들은 대체로 11개 정도의 도시를 5분 안에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12

번째부터는 작성하는 학생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중 지식적인 측면을 작성하기 위한 도시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을 고른 학생은 

34/52명이다. 정확히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2명으로, 살고있는 곳이라서 

10/22명, 지도를 보다가 5/22, 수업 시간에 3/22,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2/22명 알게 되었

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아니오로 응답한 학생은 12/34명으로, 알고 있는 위치 정보를 대한

민국 4/12명, 대한민국의 중간쯤 4/12명, 세종 관련 2/12명으로 표현하였다. 대전 이외에는 

서울을 선택한 학생이 9/52명이며, 위치표시를 할 수 있는 6명의 학생들은 수업 2/6명, 살았

던 곳이라서 2/6명로 나타났고, 위치표시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은 3/9명으로, 대한민국 북쪽, 

대한민국 중간쯤, 동아시아 아래쪽으로 표기한 학생이 각 1명이었다. 그 외에 부산 2/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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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업 시간이 1명, 파리(아니오, 프랑스 중간 쯤), 수원(아니오, 경기도), 노보로시스크(예, 

게임에서), 제주(예, 여행), 시드니(예, 수행평가 조사/몽골 아래), 강릉(예, 놀러가봐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전에 대한 지식적 측면의 서술은 인문 및 자연환경적 요소로 나누어지며, 인문적 요소

에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내용이 15건, 엑스포, 성심당이 11건, 인구 관련이 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카이스트, 유성온천 등 약 25개의 주요어가 추출되었다. 자연환경적 

요소로는 산과 관련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후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얻은 방법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17건, 미디어를 통해서 15건, 수업 시간에 배

워서가 14건, 주변 지인을 통해 9건, 책을 통해서가 7건이었다. 대전 다음으로 다수 선택된 

서울에 대해서는 많은 인구에 대한 내용이 4명이며 주로 인문환경적 서술이 중심적이었다. 

서울에 대해서는 수업을 통해 5건, 미디어 5건, 경험이 4건으로 거주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1. 대전에 대한 인문 및 자연환경적 요소의 기술

도시에 대한 감정을 작성하기 위해 선택된 도시는 대전이 22/52명이었고, 긍정적 응답이 

16/22명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적 4/22). 주요어를 보면 과학과 관련하

여 자랑스럽다, 좋다 등의 언급이 8명이며 체험 등을 통한 자신의 경험과 수업, 책에 의해 

느끼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정든 도시, 포근함 등 친밀감의 표현이 3건, 반 시

골, 자연환경이 좋다 등의 응답도 나타났다. 서울을 선택한 학생은 11/52명으로, 대체로 긍

정적 표현을 보였으며, 다양한 시설이 많은 것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사람 많은 것

에 대한 표현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 및 부정 모두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은 경험

을 통해서가 8명, 미디어 3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서울을 제외한 국내 도시로는 대구, 수원, 

제주, 평택, 부산(2), 평양, 공주, 삼척이 선택되었고, 긍정적인 감정 표출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체로 여행을 통해 얻게 된 감정으로 응답하였다. 국외 도시로는 프라하, 도쿄, 상하이, 

LA, 파리(2), 런던, 뉴욕(2)이 있었으며, 여행에 따른 경험과 책이 3명이며, 대체로 인터넷의 

미디어를 통해 감정의 내용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성에 대해서는 대전-서울 8명, 대전-논산 3명, 대전-세종 3명, 대전-금산 2명이었고, 

대체로 가족관계 중심으로 언급(외할머니가 사시고... 등)되었다. 대전이 우선되지 않은 국내 

도시 간 연결성을 언급한 응답은 21/52명으로, 서울-대전 7명이며 대전-서울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 또한, 서울-부산 2명, 평양, 제주, 세종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국외 도시 로마-대

전, 런던-파리 각 1명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우선하여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현지에서의 경

험에 의해 지리적 지식을 갖게 된다. 거주 지역 외의 도시에 대한 언급에서 지인과 관련된 

주요어 

인문환경

과학(15), 엑스포(11), 성심당(11), 인구(9), 유성온천(2), 카이스트(4), 신세계 백

화점(4), 오월드(4), 세종(4), 노잼도시(3), 은행동(2), 한밭 수목원(2), 유림공원, 

교통 중심지, 동학사, 국립중앙과학관, 국립 현충원, 월드컵 경기장, 공주, 보

문산성, 대전고, 충남대, 대전외고, 살기좋은 도시, 벼농사

자연환경
산이 많다(13), 온대기후(10), 식장산(2), 사계절(2), 평지(2), 자연재해가 없는

(2), 갑천, 분지, 저지대, 계절풍 기후, 계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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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인문적 요소에 대

한 인식이 더욱 다양하고 양적으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대전을 

선택한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대체로 긍정적 감정을 보였다. 그러나 감정적 측면에서 도시를 

선정하는 경우에 대전 이외의 도시가 많이 선정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여행이나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 지역을 벗어난 다른 도시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과 미디어를 통해 지식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양한 도시를 이해하는 데에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도시간 연결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국내 도시 

중심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더불어, 자신의 상황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연결성을 인지하는 

측면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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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전쟁기 정형 전투(井陘之戰)에 대한 역사‧군사지리학적 재해석

이동민*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정형 전투(井陘之戰), 초한전쟁, 역사지리학, 군사지리학, 타이항산맥(太行山脈),

한신(韓信)

정형 전투는 초한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한다. 한신(韓信)이 북벌군을 이끌고 정형에

서 조(趙)나라의 대군을 격파하고 조나라를 병합함으로써 한나라는 근거지였던 관중(關中)분

지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이항산맥 동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형 전투의 승리는 중국 북동단의 연(燕)나라가 

한나라에게 귀순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서초를 중국 북동부에서 지리적으로 포위할 한신

의 북벌에 완성되는데 결정적인 이바지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정형 전투를 정형관이라는 전장 공간의 지형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고찰하는데 목표를 둔다. 《사기(史記)》는 한신이 배수진을 쳐서 군사들의 용전분투를 끌어

낸 것이 정형 전투의 승리 비결이라고 기록한다(최익순 역, 2014). 《자치통감(資治通鑑)》이

라든가 정형 전투를 다룬 최근의 연구(권중달 역, 2009; 蔡志銓‧羅春秋, 2014; 蔡志銓,2017)는 

배수진 외에 한신의 뛰어난 전술과 정보전, 그리고 조나라의 실세이자 정형 전투 당시 조군

의 지휘관이었던 진여(陳餘)의 자만과 정보전 및 예비병력 이용 실패 등을 정형 전투에서 

한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로 들기도 한다. 아울러 정형 전투의 의미를 중국 전체 스케

일, 또는 한신의 북벌 스케일에서 다룬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松島隆真, 2014; 柴田昇, 

2018; 陳力, 2020). 

그런데 정형 전투가 단순히 배수진을 통한 승리라고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단순히 배수진으로 군사들의 사기를 고취했다면 배수진은 만능의 전법이 되어야 하는데, 전

쟁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했던 사례가 많다. 한신과 진여의 전술 및 정보전 역량 차이에 

대한 논의는 정형 전투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의의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수적‧질적으로 

열세였던데다 배수진까지 친 한신의 한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조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

었다고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정형 전투가 일어난 장소였던 정형구(井陘口: 오늘날 허베이성 스자좡시 루취

안(鹿泉)구 남서쪽) 일대의 전장 공간을 지리적으로 분석하여 한신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까닭을 지리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정형구 일대의 지형은 면만수(綿蔓水: 오늘날 예허(冶河))

와 정형구 사이에 해발 300-300m 정도의 구릉지가 분포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전장 공간 북쪽의 괘운산(挂云山, 해발고도 748m) 일대에는 산지와 구릉지 사이에 좁은 협

곡 형태의 길이 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신이 면만수를 등지고 배수진을 치면서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병력을 상대할 수 있는 산지, 구릉지로 조군을 유인하는 형태로 전투가 전

개되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괘운산을 우회하는 북쪽의 경로는 약 40-50㎞ 정도의 길이로, 

정예 기병대라면 길어도 3-4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형구 

부근의 조군 진채를 기습한 한군 기병대가 조군의 눈을 피해서 비어있던 조군 진채를 점거

함으로써 조군을 와해시키고 정형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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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한신의 배수진은 단순히 군사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어 필사적으로 싸우게 만든 

진법이라기보다는, 면만수와 정형구 사이의 지형을 이용하여 조나라의 대군을 고착한 다음 

그들의 근거지인 정형구의 성채를 함락시킬 수 있었던 군사지리적인 승리라고 해석할 수 있

다.

<그림 30> 정형 전투의 전장 공간 및 전투 과정

본 연구의 결과는 정형 전투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쟁

사를 대상으로 한 역사지리적 접근에 의미있는 논의를 제시하리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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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이언스와 지리학

배선학*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데이터, 기계학습, 인공지능, 지리학

  디지털, 빅데이터 등 부분적으로 언급되던 기술은 어느덧 4차산업혁명과 데이터 산업이라

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의 중심에는 기계학습, 인공지능 등

이 자리하고 있다(그림 1). 이제 지리학도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으므로 관심을 두고 동참하

여야 할 때가 되었으며, 이미 일부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연구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이며, 과학기술정보통

신부(2020)에서 제시한 4차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이

다.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유형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공

유한 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분석·해결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오늘날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취득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

인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로 정부 기관에서 한정된 범위의 데이터 생산하였

으며,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법은 설문에 의한 방법이나 실험 등으로 매우 제한

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별 기관이나 기업도 자신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데이터만을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판매하

는 기업도 생겨났다. 더 나아가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

축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알고리즘)을 통하여 시각화되고 분석된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방법인 통계학부터 비정형 데이터인 문서들을 분석하기 위한 

텍스트 마이닝, 대표적인 기계학습 방법인 딥러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데이터 사이언

스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은 데이터 사

이언스에 포함되어 있고,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고차원의 단계로 이해하면 된

다(그림 2). 따라서 지리학 분야에서 우리가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현재로서는 기계

학습 수준까지이다. 그리고 기계학습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범주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우리

는 데이터 사이언스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분석 방법인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별도의 개발 및 적용 플랫폼을 통하여 구현되는

데, 대표적인 것이 Python과 R이며, 이들은 모두 오픈소스 기반이다. 다만, 이들 플랫폼에서

는 별도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분석 모듈 등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그

러나, 이러한 문턱을 넘는 일은 이미 우리가 종이지도를 버리고 디지털 지도로 전환하면서 

극복하였던 것과 같다. 그리고 고차원의 분석 방법은 제공하지 않지만, 기계학습을 위한 기

본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Orange3 등과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비주얼 프로그래밍 도구

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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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글 트랜드 :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이터 사이언스 <그림 2>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계(Kotu·Deshpande, 2019)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지리학 관련 논문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그리고 이들 논문에 포함된 관련 연관어에서는 공간, 지역, 도시 등 전통적인 것뿐

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네트워크, 시공간, 파이썬, 클라우드 등과 같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3> ‘데이터’ 키워드가 포함된 지리학 
관련 학술지 논문 수 <그림 4> ‘데이터’ 키워드 포함된 논문에서 

제시된 주요 단어

  지리학은 전통적으로 지도라는 형식으로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미 우

리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다루어지던 공간 데이터를 GIS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디지털 환경으

로 전환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제는 GIS라는 방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GIS와 기계학

습을 접목한 인공지능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코로나19로 촉발된 4차산업혁명 대전환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Kotu, V. & Deshpande, B., 2019. Introduction to data science, Morgan Kaufmann.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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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과 지리교수학습전략

김민성*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목표기반시나리오, 지리교수학습전략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대국을 통해 대중들은 인공지능의 잠재

력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바둑 학습은 예전처럼 인간 고수들의 기보를 익히는 것이 아니

라 인공지능이라면 어떻게 바둑을 둘 것인지를 학습하는 것으로 변화했다(이주호 등, 2021). 

마치 사람처럼 자연어를 활용해 미용실 예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Google Duplex, 렘브란트

의 화풍을 학습하여 진짜 렘브란트가 그린 것 같은 작품을 그려낸 마이크로소프트(MS)의 

The Next Rembrandt는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

의 물결이 되었으며, 이에 지리교육계에서도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인공지능은 개별화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학습과학의 

다양한 성과들을 도입하여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인지적 영역을 

넘어 정의적 영역까지 고려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교육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이 개발되고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

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utoTutor는 주어진 문제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설명하고 이를 

코치하는 튜터와의 대화를 통해 학습을 촉진한다(D’Mello and Graesser, 2013). Betty’s 

Brain에서는 생태계와 관련된 개념도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강조한다(Biswas et al., 2005).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

에 비해 교육적 측면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그 발전이 더딘 편이며, 특히 지리교육적 관점

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본 발표에서는 학생들이 실제적 맥락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공지능의 작동을 이해하고 

지리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기반시나리오 학습모듈 전략을 제안한다. Schank와 동

료들이 제안한 목표기반시나리오 학습모형은 학생들이 실제적 맥락에서의 임무를 체계적으

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다(Schank et 

al., 1994). 목표기반시나리오에서 학습자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직면할만한 주요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학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다(Iverson and Colky, 2004). 이 연구에서는 티처

블 머신(Teachable Machine)을 활용하여 해안사구 식물 분류 모델을 생성하는 모형, 잇셀프

(itself) 플랫폼을 활용해 지형 설명을 위한 학습만화 그리기를 수행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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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과 지리학/지리교육의 지향점

이동민*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주요어 :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지리학, 지리교육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는 학계와 교육

계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리학 및 지리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지표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 분야

이자 교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적용은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인 동시에 방향성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이언스의 지리학적‧지리교육적 의의와 방향을 구체

적으로 제시한 두 발표자의 연구는 지리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단히 중요하고 시의성 

높은 논의를 제시하리라고 기대된다. 우선 김민성의 연구는 인공지능의 원리와 논리의 지리

교육적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 의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크다

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서 이제까지 지리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에 옮기기 어려웠던 학습 방법 및 전략을 교실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종의 전환점을 가져오리라고 기대된다. 아울러 데이터 사이언스를 주제로 한 배선학의 연

구는 ‘빅데이터의 시대’라고도 은유되는 현대와 미래의 지리학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

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무시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단순히 편리하거나 유용한 수단 정도를 넘어, 지리학 연

구와 지리교육의 방향에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

터의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도입에 따른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전환 양상,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950-60년대에 이루어진 계량혁명은 지리학 연구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은 동시

에, 지리학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져왔다고 평가받는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혁명이 지리학과 지리교육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해 본다.


	2021년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개요
	1. 지역소멸과 지역산학협력의 미래29



